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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11월 2일부터 서머타임 해제11월 2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2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1일 잠들

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1. 세속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거의 미국 성인 인구의 2/5(38%)

는 지금 포스트크리스천으로 분류

되고 있다. 이 수치에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자신의 주관

이나 생각에 따른 진리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극단의 포스트크리스천

들 10%도 포함돼있다. 

또한 28%의 미국인들은 중도 성

향의 포스트크리스천들이 있어, 미

국 사회가 점점 더 세속화의 범람

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가 정의하

는 “크리스천”의 의미가 아닌 세속

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생활과 실천

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이제는 1/3 

이상이나 됐다는 이야기다. 만약 

교회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

안 제시가 없다면 이러한 경향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세대별로 보자면 문제는 더욱 심

각하다. 즉 젊은 층일수록 포스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이다. 거의 반절에 육박하는 밀레

니엄들(48%)이 자신들을 포스트-

크리스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X세

대는 40%, 부머는 35% 그리고 엘

더스도 28%로, 세속주의는 어느 세

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

지만, 젊은 세대에게 더욱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사람들은 교회의 목적, 이상

에 닫힌 마음을 갖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공

통점은 교회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만나서 사귀고 관계를 갖는 노력들

에 냉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

회에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방법은 

바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데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교

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을 설문한 

결과, 1/5 이상이 친구를 통해 교회

에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 역시 

도전을 받고 있다. 20년 전에는 친

구를 통해 교회에 오는 비율이 

65%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47%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교회에 다니

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이나 

이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

는 것으로 풀이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불신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전통적인 전도 방식들은 20년 

전에 비하면 저조한 성공율을 보이

고 있다: 목회자의 가정방문(34%-

27%), 교회로부터 전화(34%-24%)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광

고-TV, 라디오, 신문(20%-18%), 

직접 메일(24%-16%) 모두가 현저

하게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3. 교회에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주류사회의 특성이 아니다

주일이면,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바로 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단면이었다. 그러

나 1990년 이후로, 교회에 가지 않

는 성인 중 1/7은 거의 한 번도 주

일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은 

거의 1/4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1)교회가 점점 더 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잊혀지고 있

다 2)교회가 없는 성인들이 이제는 

아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의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세속화 심화로 교회출석 감소 
바나리서치, 교회가지 않는 사람들의 5가지 경향 설문 결과 발표

리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2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크리스천 리더십
번역 및 요약 : 최운용 목사

14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1)
노봉린 박사

16면

금주의 기도

인본주의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가는 이 이 세대를 본받

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

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

속을 전파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

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2절)

1990년 이후, 미 성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을 30%에서 

43%로 증가할 정도로, 미국인들은 점점 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 바

나리서치는 지난 20년 동안의 방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생각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5가지 유형을 파악하게 되었

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바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대

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과거에 비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다른 기대

치들이 있다는 공통분모를 발견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경향을 지

적해준다(Five Trends Among the Unchurched).

뉴욕교협 제 40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기사 10면). 새 임원선거를 마치고 신구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른쪽부터 새 임원으로 감사 김영철 목사, 평신도부회장 박영진 장로, 부회장 이종명 목사, 회장 이재덕 목사 

그리고 직전회장 김승희 목사, 평신도부회장 이주익 장로, 총무 장경혜 목사, 부회계 전희수 목사, 서기 송일권 목사.

    WSJ, 창업지원비영리기관 ‘엔데버’ 

CEO가 밝히는 4가지 기업가 유형들 

장점 강화하고 약점엔 주의해야

다이아몬드(Diamonds)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의 삶에 혁신을 일으키길 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전도사다. 성공할 경우 게임의 판도를 바꾼다. 하지만 실패

하면 지저분하고 골치 아파진다. 다이아몬드들은 똑똑하지만 자기

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크 저커버그와 테드 터너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역시 궁

극의 다이아몬드는 스티브 잡스다. 잡스는 경력 중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꿈에 맞게 현실을 바꿔버렸다. 하지만 그런 확신 때문에 다

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세상의 관심을 독차지하

려고만 했다. 다이아몬드가 직원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이아몬드는 배움을 위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비전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

다면 문제를 찾아낼 수도 없다.

자신의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팀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명예와 보상을 나눠 가져라.

 

스타(Stars)

유행의 선도자이자 개성이 강한 스타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본

능적으로 안다. 스타가 성공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하지

만 종종 활기 넘치는 1인극이 되기도 한다.         <3면으로 계속>

요즘 기업계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 망

치는 것이 더 문제다. 회사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것을 회

사 전체로 퍼뜨릴 수가 없다. 제품을 완성하지만 새 고객을 찾기가 

어렵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지만 그걸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차고를 떠나자마자, 밀려드는 차들 때문에 발이 묶이는 셈이다.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

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라. 나는 수년간 수많은 기업가와 

작업해왔고 그들은 대부분 다음의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로 분

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핵심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The Four 

New Breeds of Entrepreneurs:

To run a successful start-up, figure out if you’re a diamond, 

a star, a transformer or a rocket ship).

자신의 경향, 먼저 파악하라



1. 타고난 리더는 실패를 두려

워하지 않는다

하버드 경영대 교수 로사베스 

모스 캔터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

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

에 있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

뷰'에 썼다.

'회복력', 즉 패배와 실패 그리

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좌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는 성공과 웰빙을 지향하는 누

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인데 리더

에겐 특히 필수요소다. 제대로 리

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실패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복

력이 강해야 위험하고도 피할 수 

없는 난관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

다.

실패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교훈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절

대 모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

다. (그로 인해 정말 큰 성공의 가

능성은 사라지지만 말이다) 훌륭

한 리더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하기

에 오히려 실패를 제대로 이용한

다. 허핑턴포스트 편집장 아리아

나 허핑턴은 리더를 이렇게 설명

했다. "리더는 실패를 '다음 단계

를 향한 징검다리'로 이용한다."

또한 아리아나 허핑턴은 훌륭

한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는다"고 한다. 좋아하는 리더의 

전기를 읽어보라. 실패담이 가득

할 것이다.

 
2. 타고난 리더는 자신의 목표

를 좇는다

"애플이 기본적으로 믿는 가치

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1997년 광고 캠페인 'Think 

Different'를 준비할 때 내부 회의

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세상

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

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다”라고 말했다.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잡스

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열

정과 강한 목표의식을 느낀다. 당

시 진행한 광고 캠페인은 역사적

인 인물 중 위와 같은 욕구와 열

정을 보인 이들을 소개하는 것이

었다. 잡스의 말대로 "회사의 영

혼을 건드리는" 작업이었다. 그는 

"우리 회사 말고 이런 광고를 아

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목적의식은 잡스와 같은 훌륭

한 리더를 만든다. 의미 있는 제

품을 생산하고 회사의 이익 수준

을 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

사가 단순히 이익을 위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어

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모

든 직원이 각자의 가능성을 최

대 발휘할 수 있으며 더 큰 비전

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의식이 있는 리더는 단

지 운영을 하지 않으며 직원들

의 영혼을 움직인다. 안건을 체

결하기보다는 움직임을 이끌어

낸다. 그들이 지향하는 브랜드

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국기

같이 애국심을 자극하는 상징

이다."라고 인터넷 회사 브라이

트 하우스의 CEO이자 '목적에 대

한 이야기: 더 튀는 브랜드, 더 좋

은 회사, 더 오래가는 유산 만들

기'의 저자인 조이 라이먼은 말했

다. 또한 그는 "이런 리더들은 세

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우주에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3. 타고난 리더는 헌신한다

조직심리학자 아담 그랜트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

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헌신하

는 사람(다른 이를 돕는 것이 우

선인 사람), 받는 사람(자신의 이

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

고 연결해주는 사람(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

는 사람).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

하고 1년 동안 자체적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헌신하는 사람이 성

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랜트는 "헌신하는 사람은 다

른 이들에게서 최고를 끌어낼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4월

호에 말했다. 그는 "자신도 감지

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리더가 알

아채는 것이다.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숨은 다

이몬드처럼 여기고 그들이 상상

하지 못한 내면에 숨어있는 가능

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한

다."

헌신하는 사람은 또한 좋은 롤

모델로서 조직의 성향까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랜트는 설명한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정보

를 공유하는데 더 적극적이게 만

들어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 타고난 리더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야후 CEO 마리사 메이어,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미셸 

오바마의 공통점은? 바로 성공한 

리더들은 꼭 정기적으로 휴가를 

간다는 점이다. 한때 22,000명의 

직원을 관리한 시스코(Cisco)의 

CTO(최고 기술 책임자)인 패드마

스리 워리어는 매일 명상의 시간

을 갖고 매주 토요일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 그러면 월요일 아

침 출근할 때 한주의 업무를 맑고 

침착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고 한다.

훌륭한 리더는 매우 야심이 크

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것이 사실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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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것! 
최근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이 

걸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연일 두려운 소식이 전

해지고 있다. 에볼라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시작되

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으로 퍼져 2014년 10월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미국과 스페

인, 서아프리카 5개국 등의 감염자 수는 9,216명, 

사망자의 수는 3,349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에

서는 라이베리아 출신인 에릭 딘켄이 입국 후 고

열로 인해 9일 만에 사망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 의하면,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여성 간

호사가 두 번째 감염환자임을 발표하였으며, 뉴욕

시에도 아프리카 기니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돌아온 한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

스에 감염되어 고열로 고통을 겪고 있다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공포가 미전역을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

에서는 서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에볼라 추가 검사시설이 있는 뉴욕 

JFK, 워싱턴 덜레스, 뉴욕 리버티, 시카고 오헤어, 아틀란타 하츠 필드 잭슨 공

항으로만 입국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세는 독감증상과 비슷하며 전신 불쾌감, 오한을 동반한 고열, 부은 목, 심한 

두통, 무력감, 관절통, 근육통, 가슴 통증으로, 기도에 나타나는 증상은 목의 통

증을 수반한 인두염,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중추신경에 관련해서는 두통, 피

로, 발작, 때론 혼수상태가 오며, 피부 관련증상으로는 발진, 점상출혈 등으로 

쉽게 낫기 어려워 치사율이 55%에서 최대 90%까지 높다한다. 

에볼라는 타액, 분비물, 혈액 등 체액과 직접 접촉할 경우에만 감염되는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 완벽한 백신이 없다 한다. 뉴욕주 검찰은 에볼라 예방요령을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FDA의 승인을 받은 에볼라 백신은 없다”고 했다. 언론

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판매와 감염자를 돕자는 허

위모금 등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 전국은퇴자연합회(AARP) 관계자는 “사기 범죄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범죄에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볼라 바

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망자 중 약 50여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치

료하던 의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의사들 중 한명은 인터뷰에서 “나도 내 목숨

이 걱정된다, 보호복을 입어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 말했는데 

결국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그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 3명도 목숨을 잃

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아까운지는 다 안다. 그들 모두 생명을 초

월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환자를 치료하러 갔

다가 도리어 자신이 감염되어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자청해서 갈 이유

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비행기 표를 주고 많은 수고비를 준다 해

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할 텐데 조건 없이 가서 환자들을 돌본 것을 보면 아마 

그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투철하거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몸

소 실천하는 자들일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중 1948년 제네바 선언의 

9가지 서약 중 두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데 있

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종족,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준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

람에게 침투해 균을 전염시켜 생명을 위협하고 죽게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상하게 영혼이 병들고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매사에 부정적인 자가 되고, 누구든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

하며, 믿음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열정도 식어지게 만들며, 심지어 인간관

계도 악화되게 만들고,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러나 반면 그 사람만 접촉하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살리는 말을 통해 많

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 도전을 주는 자들도 있다. 척박한 삶의 현장, 척박

한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주어야 할 것이 무

엇인가를 깊이 살펴 사람과 세상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을 받는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들

이 다 되기를 소원한다.

리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허핑턴포스트, 타고난 리더의 7가지 습관 보도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실패 두려워 않고 목표 좇아, 헌신으로 타인 가능성 찾아내

정기적 휴식, 경청하며 공감 형성, 새로운 경험과 생각 추구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한 의견

만큼이나 여러 가지 '비법'이 넘쳐난다. 아마존 사

이트에만 27,000개의 리더십 관련 도서가 있으며, 

매년 수천 건의 리더십 세미나가 개최되며, CEO

들과 산업계 거물들의 리더십 사례를 분석하고 가

르치는 웹사이트와 기사가 쏟아진다.

그러나 리더십은 기업의 CEO가 하나의 조직을 

제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리더십은 자신의 

인간관계와 사회, 동료 그리고 직원들에게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고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나로 

묶는 능력이다. 훌륭한 리더는 일에 참여하는 개

개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훌륭한 리더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리

더의 역할은 다양하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몇 가

지 중요한 습관을 반복하면서 리더의 자질을 키운

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타고난 리더의 7

가지 습관(7 Habits Of Natural Leaders)을 밝혀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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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브랜슨, 에스티 로더, 마사 

스튜어트, 제이지 같은 인물들이 여

기에 해당된다.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멋

진 예다. 그는 랜스 암스트롱 재단

을 설립하고 노란 팔찌를 유행시키

면서 이 재단을 세계에서 가장 잘 알

려진 비영리기관 중 하나로 발전시

켰다. 하지만 그의 약물 의혹이 불거

지자 재단 기부금이 급감했다. 스타

로 인해 성공하고 스타로 인해 망한 

경우다.

스타는 위와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이 자기 개성에 따

라 잘 운영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운영과 고객 서비스

처럼 ‘지루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

야 한다. 아첨도 주의하라.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아니라 당신

의 강점을 보완해주는 이들을 찾아

라.

 

변혁가(Transformers)

변혁가들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

를 일으키는 촉매제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나 더바디샵의 아니타 

로딕이 변혁가들이다. 이들은 보통 

역사가 깊은 산업에서 활동하면서 

그 산업을 현대화한다. 변화를 일으

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과

연 지속가능할까?

1984년, 히치하이킹을 하던 싱글

맘 록산느 큄비는 양봉업을 하는 버

트 샤비츠의 차를 얻어 타게 된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큄비는 남은 

밀랍으로 립밤을 만들어 팔기 시작

했다. 버츠비는 곧 한 해 300만 달러

를 벌게 됐고, 이후 클로록스에 9억

2,500만 달러에 인수됐다.

큄비와 샤비츠가 지루한 산업에 

혁신을 일으켰지만 두 사람의 관계

는 실패로 끝났다. 큄비는 수익의 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엄청난 비난

을 받았고 버츠비 팬들은 ‘지구친화

적’인 버츠비가 대기업에게 인수된 

것에 불만을 가졌다. 변혁가들은 앞

서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혁

신이 빛이 바래는 경우가 많다.

변혁가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신의 전략을 당

신의 사명만큼 매력적으로 만들어

라.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신의 이상을 실천할 강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수치도 신경 써라. 사회적 

목표에 집중하는 변혁가들은 성가신 

데이터를 무시할 때가 많다.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로켓선(Rocket Ships)

로켓선은 무언가를 더 싸고 빠르

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영리한 기술

자들이다. 이들은 분석을 활용해 성

공하지만 창의성이 모자라 휘청거리

곤 한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전형적인 

로켓선이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월

스트리트를 떠나 인터넷 업계로 진

출할지 말지 결정할 때 ‘후회 최소

화 프레임워크(regret minimization 

framework)’라는 자신만의 결정 기

준을 만들었다. 베조스는 아마존에

서 데이터와 효율성을 찬양했고 각 

부서는 매주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

지고 회의를 연다.

빌 게이츠, 마이클 델, 마이클 블룸

버그도 로켓선이다. 로켓선들은 머

리가 좋지만 시선이 좁기 때문에 다

른 이들을 힘들게 한다.

로켓선은 때때로 수치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질적 피드백은 입증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데이터가 놓칠 수도 있는 통찰력을 

드러낸다. 감정은 수량화할 수 없지

만 중요한 요소다. 자신의 머리 밖으

로 나오는 일이 불편하다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이 4가지 유형에 절대적인 것은 아

무것도 없다. 하지만 기업가가 자기 

유형을 알게 되면 변화하기 시작한

다. 교훈은 분명하다. 성공하기 위해

서는 영웅을 하나 골라 모방하지 마

라. 자신의 경향을 파악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주의하라. 성공으

로 가는 첫 단계는 자신을 아는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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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

과 베품과 감사라고 했다. 교

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으면 힘

이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

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하

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고독한 고난 

속에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시면 그가 실패하여 

좌절하거나 불행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기에 엘리

야가 낙심 중일 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신앙의 동지들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그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셨다. 

마28:20에 보면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돌보아주신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

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그저 기쁘기

만 한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로우나 외로우나 가

난하나 고생하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비

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시달려도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

와 권력이 없어도 일상의 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신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고 항상 만족하고 행복이 넘쳐난다.

한 번은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국내를 순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떤 동리에 이르니 물레방아간에서 아

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루이스 황제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머

리가 하얀 노인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루이스 황제는 노인에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불러달라고 청하였다. 노인은 자기에게 노래를 청하는 사람

이 영국의 황제 루이스 인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다.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사람 부럽지 않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 기뻐서 “2절은 없습니

까?”라고 물었다. 황제의 질문에 노인이 “2절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황제는 2절은 이렇게 불러보라고 부탁하였다. 

“세상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황제는 너무 너무 기뻐하면서 궁전

으로 돌아온 후 그 착하고 순수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

하고, 신앙이 독실하며, 가난한 형편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

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착한 백성이 자기가 다스

리는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찬

송과 영광을 드렸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순수함, 겸손함, 검소함, 근면함, 친절

함, 명랑함, 감사함, 기뻐함, 찬송함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고 하

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기쁘지 않은 일, 기

쁘지 않은 찬송, 기쁘지 않은 예배, 기쁘지 않은 봉사를 하면 의

미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항상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함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유 겸손하게 기도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과 전도

와 봉사에 힘쓰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소망 칼럼

<2면에서 계속>

그렇지만 일중독, 그에 따른 극도

의 피로가 해롭다는 사실도 잘 이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과 예리

함을 위해 휴식을 하며 재충전한다. 

피로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고 전화에 늘 달라붙어 있다가는 리

더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요가를 하든, 토요일마다 전자기기

를 멀리 하든, 매년 휴가를 정기적으

로 가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예리한 정신력이 생

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 휴가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브랜슨은 "휴가를 간

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차단

된다는 것인데 새로운 장소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기대하지 못

했던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경제지 안트러프러너에 말했다. "개

인 사업가이든 기업인이든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아이디어 

없이 휴가에서 돌아온다면 무언가 

바꿀 때가 됐다는 소리다."

 

5. 타고난 리더는 경청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

의 간단한 비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

하고 경청한다고 한다. 클린턴에 관

한 수많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의 카리스마가 바로 사람을 중시여

기는 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최근 정치인 중 

소통의 귀재라고 불리는 것일지도.

클린턴은 정치인생 초기부터 자

기가 이끄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그

들의 눈을 주시하며 경청하는 것으

로 소문났었다. 즉 타고난 리더의 기

본 요소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남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아무

리 바빠도 그들을 위해 시간을 냈다. 

클린턴은 자서전 '나의 삶(My Life)'

에 "난 평생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

심이 있었다"라며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자 했다"고 적었다.

클린턴의 이런 고도의 주의력은 '

주의력 결핍' 때문에 소통과 관계가 

파괴된 우리의 현재 상황과 크게 대

조된다. 다른 사람과 그의 말에 집중

한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긴 어렵다. 더군다나 첨단 기술

은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

렵게 하고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만

연한지 대화 중에도 이메일이나 문

자를 보내는 것이 당연시돼가고 있

다.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을 때도 우

리는 상대방에게 정신의 3분의 1만 

써서 집중한다는 연구도 있다. 훌륭

한 리더는 상대방에게 이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사

실을 안다.

 
6. 타고난 리더는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추구한다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에

서 자신의 사업이나 조직을 한발 앞

서가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점

점 중요한 리더십 요소로 간주된다. 

창의적인 리더는 마음을 열고 받아

들이는 리더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능력

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의 

기본 성향 중 하나인데, 지식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체험에 대한 욕망을 

뜻한다. 또 창의적 성과와도 가장 밀

접한 성향이다. 조직심리학 연구에

서도 이 성향이 리더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호 중 하나라고 하는데 

외향성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성향

보다도 리더십에 더 적절하다고 한

다.

리더가 변화와 새로운 것에 잘 적

응하려면 유연하고 유동적인 마음

가짐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사물에 다

가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래서 그런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

는 사람들은 버닝맨 축제(Burning 

Man Festival)를 매우 즐긴다. 

<4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문제는 심각하다. 왜냐하면 교회

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이 최소한의 

개인적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교회가 

없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4. 교회 활동에 서로 다른 기대들

이 있다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사람

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활동이나 참여에 따르는 기대다. 

1990년 초반에는, 10명의 성인 중 7

명이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

나 오늘날 불과 57%의 성인들만이 

주일예배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보

고 있다. 한마디로, 주일예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선호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구성원 즉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점 역시 흔들

리고 있다. 1993년과 2011년에 바나

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에게 

물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

회에서 특정 한 교회나 아니면 서로 

다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겠

냐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 85%가 한 교회만을 다니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도 없

고 어디를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5. 교회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

한 회의가 팽배하다

아직까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

인 견해를 갖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

고 있다. 이들에게 기독교가 미국 사

회에 기여한 장단점을 물었을 때, 거

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긍정적으

로 영향을 끼친 어떤 단일 요소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반면

에 37%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하

게 꼬집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기독교의 기

여는 다름 아닌 바로 가난한 사람들

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섬김과 봉사

였다(22%). 그리고 도덕과 가치의 

신장(10%),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

을 믿게함(8%)이 크리스천의 공헌

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는 것(18%), 

동성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15%), 

성직자들의 성 추문(13%) 그리고 

정치에 대한 참여(10%) 등이 부정

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하고 있다.

세속화 심화로 교회출석 감소 

자신의 경향, 먼저 파악하라

리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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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나이가 2천년이 되어갑

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교회는 처음 교회와 많이 달라졌습

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초대 교회로부터 얼마나 달

라졌는지 또한 어떻게 달라졌는지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째 성령님의 역

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

큼 크고 강력했습니다. 교회와 선

교를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사람들

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건물에 집착하기는커

녕 교회가 건물을 소유한다는 개념

조차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

서 모였고 집이 신앙생활과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사도

들은 구제 등 다른 사역들을 내려

놓고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했습

니다. 넷째,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

으신 예수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선언하

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

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습

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회는 첫째, 체

계화, 조직화, 제도화의 길을 걸으

며 성령님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람

들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둘째, 4세기 이후 

교회는 점차 건물 혹은 크고 화려

한 건물 소유에 집착하여 교회당

을 짓는데 시간과 땀과 재정을 쏟

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은 형식화되고 약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여러 나라 교회에

서 답습되고 있습니다. 셋째, 프로

그램과 문화, 구제 등 행사 중심으

로 교회 사역이 진행되면서 ‘기도

와 말씀’에 대한 의존도가 약화되

었습니다. 넷째, 복음의 무게 중심

이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지면서 

사도행전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 중심화 되고, 건물

에 갇혀서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는 교회, 신앙도 선교 동력도 

약화된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민족

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겨집니다. 왜

냐하면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는 인

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점

점 더 물들어가며 깊은 안일에 빠

져있고, 다른 한편으로 폭력, 테러, 

살인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슬람 세력은 영역을 오

히려 점점 더 넓혀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역사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들을 찾아 구

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

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 합

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

로 고백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

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권

능으로 전파합시다. ‘집에 있는 교

회’를 통해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

고, 그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개척

합시다. 주 예수께서 영광의 왕으

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룻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인

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 또

한 가나안 땅의 기근,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 이방인과의 결혼, 죽

음, 가난, 롯의 헌신적인 신앙과 어

머니에게 효도하는 이야기들은 우

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

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인생에 전

혀 다른 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

을 알려준다.

1절에 베들레헴(떡집)을 떠난 것

이 첫 번째 전환점이자 불행의 시

작이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두 

번째 전환점이 있다. 그것은 좋은 

전환점이었다. 6-7절에 여호와께

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

방에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떠

나고 돌아오려고” 하였다.

 
1. 나오미의 첫 번째 전환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이나 풍년이 들 수 있다. 이 세

상에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

앙의 보증으로 축복을 약속하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

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 신앙이 침체

되거나 믿음이 뒤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상태를 점

검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말씀과 기도

로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따

리를 싸서 이민을 가버렸다. 하나

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이다. 아마 이 때에 모압은 훨씬 

잘사는 선진국이었던 것 같다. 엘

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

간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

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기에 내

려가야 했고 또 다른 큰 이유는, 두 

아들들이었다. 부모로써 몸이 약한 

아들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으면 

안된다…라고 했을 것이다. 자세한 

결과를 그 다음에 보여준다. 인생

을 펼치기도 전에 두 아들을 잃었

다. 그들의 생명을 모압에 갔다고 

해서 보호를 주지 못했다. 그들의 

결정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었으

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

상과 타협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

님과는 타협할 수 없다. 시험하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타협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어떠한 값을 지불할지라도 

가면 안되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

라’고 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만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협상하지 말라’ 하시면 협

상하지 말아야한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가지 말아야 했던가? 몇 가지 살

펴보기를 원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지시

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들에게 모압에 가라고 지시를 주시

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가? 기도하여야 알 수 있을 텐데 그

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베들레

헴에서 짐을 싸고, 떠나겠다는 것

은 엘리멜렉의 욕심이었다. 둘째로, 

엘리멜렉은 창세기 때부터 내려온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곳이

며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

이 가면 안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1절에 말씀처럼 “

엘리멕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고 그랬다. 나오

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마음이 이미 결정하였다.

본문은 신앙의 내려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가서’(1절)라고 하고 있다. 베들

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하나님에

게서 이방으로 갔다. ‘들어가서’(2

절) 모압 지방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들어갔

다. ‘거기 유하더니’(2절) 유한다는 

것은 계속 머무는 것이다. 사탄은 

거기 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유

하게 한다.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

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공허, 절망만 남았다.

 
2. 나오미에게 두 번째 전환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

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

려움을 주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라는 하

나님의 부르심인 것이다. 만약 하

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집을 치시지 

않았다면, 나오미와 그의 자식들은 

모압 땅에서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망했을 것

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을 치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

께 돌아갈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갈 마음이 생

겼는가? 6절에 보면 나오미의 바른 

결정을 보게 된다.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라

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일어나

야 한다. 주님 앞에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자를 찾으

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하고 

망하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를 찾으신다. 주님께 돌아가기 위

해 일어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신

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일

어나게 되었는가? 나오미가 하나

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다.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

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

고 그랬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

씀을 들어야 한다. 나오미는 주님

의 대한 사랑을 들었다. 양식을 주

셨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그리 중요

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여

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고(기

억) 계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감

격이었던 것이다. 

‘나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먼 

이방 나라에 온 죄인도 하나님은 

권고하시는구나. 망가지고 허물투

성인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들었기에 돌아가게 되었다

는 것이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쓰디쓴 

나오미의 인생에 가장 큰 빛으로 

다가온 것이다.

눅1: 68에 보시면 ‘찬송하리로

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라고 

했고, 눅1:78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

여’라고 그랬다. 돋는 해가 무엇인

가? 아침에 해가 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나오미는 망가지

고 실패했다. 도움이 절실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인생의 즐

거움과 승리, 곧 돋는 해는 오직 위

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주님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강권하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럴 때 나오

미는 돌아왔고 그에게 복이 임하였

다. 

 

세상에 무궁무진한 행복이 있다

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보

다는 나의 능력과 명철을 의지하

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

하여 마음대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

며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하

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

아오게 하신다.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하여 어디

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전 영

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

양하기를 기도한다. 만나는 어려움

과 좌절 또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

획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

리고 견고한 믿음과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3면에서 계속>

버닝맨은 네바다 사막에서 매년 

열리는 예술/반문화 축제로서 새롭

고 색다른 생각과 체험을 할 수 있

는 곳이다.

그렇다고 꼭 사막에 가야 훌륭한 

리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전략

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경험치

를 최대로 많이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7. 타고난 리더는 다른 이와 공감

한다

일터에서 공감이란 말은 흔히 떠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친절하며 공

감대를 잘 형성하는, 즉 직원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리더일수록 사람

들을 감동시키고 자기편으로 이끄

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러한 공감대를 잘 이루는 리더는 소

통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이의 견해

를 이해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다. 

그리고 필요할 땐 그렇게 관계를 형

성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챔플린 대학의 평생 교육 원장인 

제이슨 보여스는 공감 능력이 사업

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고 주장한다. 그는 "성공적인 사람

은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목표를 향

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생성

해야 한다"라고 포브스에 말했다. 

또한 "진정한 공감대는 모든 결정에 

있어 감정적, 이성적 요소 두 가지

를 완전히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라

고 말했다.

나오미의 전환점

푸/ 른/ 초/ 장 
박은일 목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룻1:6-7)  

목회칼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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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이슬람 내에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서로 다른지요? 

-나성에서 권영화 집사

A: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순종 혹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알라

의 뜻에 복종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인종 피부색, 공동체, 국가에 

속하더라도 이슬람교인(무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슬림 세계

에도 두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무슬림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아파는 20%정도가 됩니다. 수

니파와 시아파는 같은 무슬림이지만 그 차이는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차이만큼 큽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언자였던 마호메트가 죽을 때에 후계자

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견해 차이에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수니파들은 마호메트와 혈연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슬람의 통

치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시아파는 마호메트가 남긴 유일

한 남자 혈육인 알리(제4대 후계자)의 혈통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강근 선교사가 쓴 ‘중동이야기’란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

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은 후 1대 후계자(칼리프)로 아부바크르가 

선출되어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제국의 기반을 닦아놓았습

니다. 2대 후계자(칼리프)로 된 오마르는 그의 재위 10년 동안 페

르시아를 정복하는 등 대 제국을 이룩합니다. 3대 후계자로 선출

된 오스만은 마호메트가 죽은 후 20년이 넘도록 정립되지 않은 

코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4대 후

계자(칼리프)로 마호메트의 사촌동생 알리가 선출되어 마호메트 

사후 처음으로 가족 중에서 후계자가 나왔습니다. 마호메트 사망

직 후에 알리가 너무 어려 앞 3명의 후계자가 나온 후에야 4대째

에 직계가족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마

호메트 사후 4대 칼리프까지 수니파와 시아파는 분열되지 않았

습니다.

시리아의 총독인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는 3대 후계자의 충

신이었는데 그의 암살에 대한 불만을 품고 4대 후계자인 알리에

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5대 후계자(칼리프)로 오릅

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의 아들을 6대 후계자로 앉히면서 시작

이 되었습니다. 일부 반대세력들은 4대 후계자 알리의 둘째아들  

후세인을 그들의 지도자로 내세웠지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당

한 후세인은 이슬람제국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죽은 순교자로 

추앙됩니다. 그의 순교일이 현재 시아파 최대의 기념일입니다. 

알리와 그의 아들 후세인을 따르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시아파의 시작입니다. 초기 시아파는 

주류로부터 철저히 탄압을 당했고 탄압이 계속될수록 시아파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더욱 격렬히 저항운동을 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류 수니파와 반대파 시아파 간의 갈등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시아파의 원인이 저항에서 시작된 만큼 시

아파는 대체로 수니파보다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

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입니다.  

무슬림의 20%인 시아파는 혈통계승 주장, 80% 수니파와 갈등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1.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 살인 및 

인구통제에 들어선 미국정부 정책

캘리포니아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던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

아 주정부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다

시 법을 고쳐 DMHC(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라는 보험이

름으로 교회와 목회자 등 모든 기독

교 단체들까지 낙태시술에 들어가는 

돈을 교회 헌금과 크리스천들의 세

금으로 후원하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교회들마다 전달됐습니다. 

DMHC에서 의무화 하는 것은 건

강하게 자라는 태아도, 부모의 선택

에 의해 또는 성(gender)에 의해 태

아 분해, 또는 절단 낙태수술까지 의

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

입니다!! 

지금까지 영향 받고 있는 단체/교

회들: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Loyola 

Marymount University and Santa 

Clara University 가 낙태후원을 반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낙태후원을 의무화” 하

는 보험을 들라는 편지를 받은 교회

들은 거의 다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

인데,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Cal-

vary Chapel Chino Hills in Chino 

교회도 있으며 Foothill Christian 

School in Glendora 등 10여개가 됩

니다. 지금도 더 많은 교회들이 캘리

포니아 주정부에서 보험에 관련 편

지를 받고 있으니 각 교회들이 보험

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TVNEXT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CMM(Christian 

Mutual-Med Share)이라는 정부에

서도 인정한 그러나 낙태후원을 안

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현재, 반기독교/친동성애/친이슬

람 운동권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이 일을 정부와 

추진 중이며, 기독교 팀에서는 Alli-

ance Defending Freedom and Life 

Legal Defense Foundation 쪽에서 

항의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2014년초 CSN뉴스에 의하면 오

바마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

려 540.6밀리언 달러를 미국의 최다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

에 후원금으로 줬다는 리포트가 있

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UN을 통해 중국의 One-child(1명

만 낳기) 정책을 강화하라며 낙태지

지 후원금을 미국인들의 세금을 자

그마치 227백만 달러나 주었다고 합

니다. 인구통제: 공산국가에서나 일

어나고 있는 인구통제가 미국에서

까지 “낙태” “여성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9.11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태아들이 

30초가 되기 전에 1명씩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2. 친동성애 법안들 확장

아래의 법안들은 제리 브라운 캘

리포니아 주지사가 사인해 다 통과

된 법안들이며, 어떤 법안들은 현재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법정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SB48: 친동성애 교육을 K-12

학생들 교과서에 왜곡되게 집어넣

는 법안

△AB1266: K-12 남녀학생 혼용

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을 허락하는 법안. 기독교인들이 소

송 중이나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인 데보라 브라운과 자유주의 

정치인들 의 방해가 심함. 

△SB1172: 정상인이 되고자하는 

동성애자들이 받는 크리스천 카운

슬링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제한하

는 법안.

△AB154: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

고 산파라고만 해도 태아를 낙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

△Prop.8: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결혼의 정의를 “남녀”로 결정해 통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동성애자 판사와 2명의 자유분방한 

판사들끼리 Prop. 8을 무효화시킴.

△2명 이상의 부모를 자녀들이 가

질 수 있는 법안 통과(2013, 10월)

△SB1306: 부부를 더 이상 “hus-

band & wife”라고 하지 않고 “spouse 

& spouse”로 부르도록 하는 법안

△AB1444: 학부모들의 권리 침해, 

모든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통과 못함, 기독교인들이 법안

이 되기 전 저지하는 것에 성공!)

 

“인구 통제” 친동성애: 친동성애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 되면 결국 살

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

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HIV 감염의 

기최가 훨씬 높음으로 수명이 일반

인들보다 30-40% 짧아지기 때문입

니다. CDC 2014년 통계를 보면 지난 

2-3년 사이에 동성애가 0.8% 정도 

늘었는데, 90% 이상이 십대들 사이

에서 늘어났으며(공립학교 친동성애 

교육의 결과) 그중 HIV에 새롭게 감

염된 십대들이 72%가 넘었다는 보

고입니다.  

FACT: 캘리포니아에서 친동성애

법안들은 현재 시민들의 투표로 통

과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 민주

당의 자유주의 동성애 클럽의 상원/

하원의원(Senators, House Rep)들

이 만들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

명을 통해 통과된 것들입니다.  

FACT: 현재 미국에서 10월까지 

총 32개의 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

화했습니다. 32개 주중에서 정작 시

민들의 투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곳은 3주밖에 안됩니다. 메인, 메

릴랜드, 워싱턴 뿐이고, 그 외는 모두 

상/하의원들, 주지사, 부주지사, 또는 

사법원들끼리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

하고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3. 친이슬람 정책 

 

동성결혼합법화가 된지 10년째 되

는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는 그들의 “교과서”에 정식으로 이슬

람을 옹호, 문화, 좋은 종교로 가르

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놀라고 있

다고 합니다. 더 학부모를 놀라게 한

것은 교과서에 알라(Allah)만이 오직 

유일신(only god)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캘리포니아, 뉴욕도 마찬

가지며,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들

은 곧 이 대세를 따라가게 될 것입

니다.  

Foot Bath 장소제공: 샌프란시스

코에서는 이번에 이슬람들의 기도생

활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발

을 씻는 전통을 지킬 수 있는 Foot 

Bath 장소와 기도 장소를 공공장소

에 마련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발

을 씻는” 행위는 한마디로 거룩한 땅

(기도의 장소)을 밝기 전에 행하는 

매우 “이슬람적 거룩한” 행위로서 캘

리포니아 정부가 공립학교뿐 아니라 

얼마나 이슬람들에게 호위를 베푸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통제: 이슬람법인 샤아리아

법에 의하면 알라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무관하다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샤리아법”을 미국의 헌법

으로 가져오려고 수없이 노력했으나 

다행히 실패했으며, 현재 이미 7개주

는 법적으로 샤리아 이슬람법을 절

대 주정부로 들어오게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선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

는 친동성애, 낙태지지정부도 문제

지만 더 큰 문제는 친이슬람인 오바

마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친이슬

람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더 밀

어부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각 주(State)에서 친

이슬람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의원들

(Senators/HR)과 리더들이 필요합

니다. 남은 2년 동안 미국이 더 깊은 

친이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이번에 

어떤 “미국의 리더”들이 뽑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치인”이 아

닌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크리스천

이 하나님이 주신 투표 권리를 포기

할 때, 악은 더 성행합니다. 크리스

천들이 조용할 때, “기도한다”는 이

유로 아무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

을 때, 사탄은 더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해 나갑니다.    

선거 자료는 TVNEXT.org에 한글

로 정리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

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하) 
-투표해야 하는 TOP 3가지 이유 

미국정부, 정책적 인구통제 낙태지지, 친 이슬람법안 확대

알라신만 유일 신 교육, 풋베스 장소제공 등 친이슬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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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동성애 반대 목사 설교문 제출” 요구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시장이 지역 목

사들에게 동성애와 자신을 언급

한 내용의 설교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성

애자로 첫 미국 대도시 시장에 

선출된 파커 시장은 지난 1월 여

성 동거인과 결혼했다. 

22일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 등에 따르

면 휴스턴시는 최근 시 검찰청을 통해 그레이스커뮤

니티교회의 스티브 리글 목사 등 5명에게 파커 시장

과 동성애, 성정체성, 동성애차별금지조례를 비판한 

설교와 강연, 발표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다. 

휴스턴 교계에서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동성애

차별금지조례 시행을 막으려고 시를 상대로 조례 무

효 소송을 내자 시가 압박 카드로 설교문 제출을 요

구한 것이다.

교계는 물론 정계와 법조계조차 시의 조치에 발

끈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문서 제

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

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마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

지사는 “목사의 설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황

당하다”며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파

커 시장에게 설교문과 성경 보내기 운동을 벌이자

고 제안했다.

미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SBC)는 성명서에서 “문

서 제출 명령이 잘못됐음을 자인하고 이를 철회하

라”고 주장했다. 미 전역의 목사에게 트위터에 설교 

노트와 함께 휴스턴 목사 5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담

은 해시태그 ‘#4Houston5’를 달자고 독려하기도 했

다. 기독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은 “시는 동성애차

별금지조례 시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

고 있다”며 “목사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

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파커 시장과 시 검찰총장은 제출 

자료에서 설교문을 빼겠다고 했지만 동성애와 관련

한 강연과 발표문의 전문을 여전히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휴스턴시가 목사 활동에 제동을 거

는 이유는 교계가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에 강력

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스턴시 교계는 지

난 6월 동성애차별금지조례 시행 폐기 주민투표 청

원을 위해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

러나 시는 서명 대부분이 효력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청원을 폐기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예배 도중 목사 등 31명 피살

나이지리아에서 주일예

배를 드리던 기독교인과 

목사 등 31명이 살해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기독교 박해 소식을 다루

는 전문 매체인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지난 19일 타라바주의 남

부 마을 2곳을 급습해 교회 2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 29명을 살해했다. 손디교회의 누후 우세니 

목사는 주일예배를 인도하다가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목사 1명은 자신의 농장

을 둘러보다 피살됐다. 타라바주 남부는 기독교인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모닝스타뉴스는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테러를 자

행한 무장대원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풀라니족 유목

민일 것이라고 전했다. 풀라니족이 오랜 기간 기독교

인 농장주와 영토 분쟁을 해왔다는 점도 이들이 테러

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모닝스타뉴스는 분

석했다. 최근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

체로 잘 알려진 보코하람이 동남부 지역인 타라바주

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풀라니족을 무장대원으로 

적극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렙 아헤마 나이지리아기독개혁교회 대표는 “이

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타라바주에서만 올 들어 7번

째 기독교 마을을 공격했다”며 “이들은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고 말했

다. 그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학살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주빌리캠페인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1631명이 

보코하람 등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

는 지난해 전체 기독인 테러 희생자 1783명에 육박

하는 수치다.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와 휴전에 합의한 보코하람

은 지난 4월 납치한 기독교인 여학생 200여명을 석

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납치 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

다. 지난 23일과 26일에는 보코하람 대원으로 보이

는 무장괴한이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소년 30

명과 소녀 25명을 각각 납치했다.

“목요일은 성경 갖고 학교 가는 날”

미국의 한 가정사역단체

가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기독 학생들에게 성경 지

참을 독려하고 있다.  

포커스온더패밀리는 지

난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

성경 가지고 학교 가기(Bring Your Bible To School)’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미 전역의 기독 학

생들에게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서 수업 시간 외에 

성경을 읽고 다른 친구들과 기독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권면하고 있다. 또 “성경은 희망과 사

랑, 인간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며 “성경을 가져오는 것은 환영받아야 할 일이지 금

지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종교의 자

유는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학

교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다”

는 취지의 공문을 각 공립학교에 배포했다. 

미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 이외 시간에 종교 서적

을 읽거나 기도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에 성경

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읽지 못하게 하는 등 학

생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포커스온더패밀리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5

월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자율독서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교사의 제

지를 받았다. 

‘성경 가지고 학교 가기’의 또 다른 후원단체인 자

유수호연맹은 “기독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은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무언의 투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친구들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해받는 중동기독인 위해 2500만 달러 조성

미국 할리우드와 유명 

TV 드라마 제작자 부부인 

마크 버넷과 로마 다우니

가 박해받는 중동 기독교

인을 돕기 위해 2500만 달

러의 기금 마련에 나섰다. 

버넷과 다우니 부부는 지

난 4월 개봉한 영화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의 

제작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부부는 최근 기독교구호단체인 IGE와 공동

으로 ‘크레이들 오브 크리스채너티 펀드(Cradle of 

Christianity Fund)’라는 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이

들은 기금을 활용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때문에 난민이 된 이라크와 시리아

의 기독교인이 다가올 겨울 동안 추위에 버틸 수 있

도록 중동 현지 교회를 통해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

할 예정이다. 또 붕괴된 고대 교회 재건과 교육 사업

에도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IS를 피해 맨몸으로 고향을 떠난 사

람들이 변변한 옷도, 잘 곳도 없이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살리는 일

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부는 이달 초 제작

사 고위 간부를 이라크에 보내 기독교 난민의 실상

을 살펴보는 등 중동 기독교인 구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작자이자 배우이기도 한 버넷과 다우니 부부는 

지난해 TV 시리즈 ‘더 바이블’로 큰 인기를 얻은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하나님의 아들’로 미국에서

만 6000만 달러를 벌었다. 이들은 영화사 MGM과 함

께 고전 ‘벤허’를 리메이크하기로 하는 등 할리우드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앞서 유엔도 최근 이

라크 난민을 위해 22억 달러의 구호 자금을 모금한

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라 메 트

족은 라오

스 북부지

방의 원주

민들이다. 

이들은 안

남산맥의 

서쪽에 거

주하는 라

오 퉁(Lao Thung, 산허리의 라오

스인)족과 관련돼있다. 라오퉁족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1/4쯤 되나 라

메트족은 약 15,000명쯤 된다. 이

들은 라오스 북서지방 외딴 산악지

대에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다. 필

수품을 구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러 

저지대로 내려오기도 한다. 유감스

럽게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들 라메트족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카”(“kha”, 노예)

로 여긴다. 일부 라메트인들은 이

러한 사회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

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

역적 미신을 사용한다. 

라메트족은 몬-크메르 언어군

에 속하는 라메트어를 사용하며, 

이 라메트어는 팔라웅(Palaung)어

와 와(Wa)어과 관련을 갖는다. 남

자 성인들은 타이 유안(Tai Yuan)

어도 사용한다. 

삶의 모습

라메트족 마을이 독립적으로 자

급자족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완전

히 고립되고 격리된 사회는 아니

다.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

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습은 거

의 없다. 각 가정들은 대략 6-7명

으로 구성된다. 가정에서 각 가족

들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돼 있어 

대표 남자어른은 마을 회의에 참석

하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의 권한을 갖는다. 가옥은 나무나 

대나무 더미로 지어지며 부엌이 집

안에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중심

에 남성들의 “공공가옥(common 

house)”이나 모임 장소가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신부의 가

족과 함께 살며 신랑이 신부집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마치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

을 구성하거나 신랑 아버지 집으

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

에 빈부간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

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

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이나 “포반

(pho ban)”은 마을과 라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

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

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

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

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

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렘

(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기 위

해서는 물소, 종, 청동 북을 가져야 

하고 기존의 렘(lem)으로부터 승

인을 받아야만 한다. 마을의 렘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라메트족은 화전법 농업을 하며 

주 농작물은 쌀이다. 사냥에도 종

사한다. 라오족 및 타이족과 연장, 

옷, 도자기 등과 같은 물건들을 서

로 매매하기도 한다. 

신앙

기본적으로 라메트족은 정령숭

배자들이다. 이 영혼들을 “피(phi)”

라고 부른다. 이들은 피(phi)가 어

디에나 살고 있으며 선과 악 모두

를 일어나게 한다고 믿는다. 또한 

라메트족은 조상숭배자이다. 조상

의 영혼들이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메트족에

게 조상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다. 

라메트족은 다양한 종교적 축

전과 마을 의식을 좋아한다. 일반

적으로 영혼의 일을 담당하는 사

람 혹은 “쎄미아(xemia)”가 이러

한 의식과 축전 등을 지휘하며 마

을 영혼들에게 제사드리는 모든 일

을 책임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메트족 거주지가 거친 지형을 

지닌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라메

트족과 교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지역은 또한 여러 내전과 국제

전의 전쟁터가 돼 라메트족에게 심

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이들은 진

리와 내적 평화를 필요로 하고 있

다. 

라메트족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라메트족을 위

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

다. 

라오스의 라메트(La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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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철 목사의 저서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인봉된 책 /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
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붕괴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이 책은 ≪인봉된 책≫≪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업한 것으로 계
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
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에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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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성례 집행 (하)

카이퍼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

면 그는 유아세례 받은 자가 중생

했다고 추정하는 것을 어려서 죽

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

게 하는 근거이며 유아의 중생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 부모들에게 

자녀의 회개를 요구할 권리를 준

다고 했다. 또 성령님께서는 믿음

을 창출하시기 때문에 어려서 죽

은 아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돌트신경

(Canon of Dordt)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카이퍼가 이른바 추정된 중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전도를 방

해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 자신이 

목회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즉 유

아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교회와 

부모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

진 그들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

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

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한 

뜨거운 충성을 수반하는 개인적인 

결단이다. 부모들은 이미 유아세례

를 받은 자녀에게 영적으로 성숙

하고 진실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

도록 양육해야 한다. 

다시 카이퍼는 부모들에게 주

장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

녀에게 무관심한 버릇이 들게 하

거나 수동적으로 성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로 하여금 그의 구세주를 찬양하

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카

이퍼의 이른바 추정된 중생의 개

념은 칼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

게 하기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

겼다. 그러나 카이퍼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성령께서 즉시 역사

하셔서 중생한다고 믿었다. 카이퍼

는 택한 백성의 자녀들과 하나님

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는 

그들을 중생했다고 여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카

이퍼의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

았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생

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역

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이퍼의 유아세례 이론은 회심의 

필요성을 경감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카이퍼 자신은 유아의 구

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

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성만찬과 공개적 신앙고백

카이퍼는 이해하기를, 세례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

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

음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라

고 했다.  

카이퍼는 벨직고백서(Bel-

gic Confession) 30조를 받아들

이면서 성만찬이란 ‘양육의 성

례’(Sacrament of Nourishment)

라고 이해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우리 

마음에 그리게 하시려고 눈에 보

이는 떡을 그의 몸처럼, 포도주를 

그의 피처럼 깨닫게 하신다. 그것

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적 양식으

로 삼아 영적 생활의 버팀목이 되

게 하는 것이다. 

사실 성만찬에 대한 논의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 루터와 칼빈, 쯔윙글리

가 입장이 달랐다. 루터는 이른바 

화체설(化体說))을 주장하고, 그리

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상을 

하고 실재로 임재 한다고 믿고 있

었다. 그래서 그는 성찬식 테이블

에서 포도주를 받은 모든 사람들

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

고 했다. 그러나 쯔윙글리(Ulrich 

Zwingli)는 루터의 가르침을 거절

하고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

도의 몸과 피의 상징에 불과하다

고 했다. 요한 칼빈은 성만찬의 의

미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

하신다고 믿었다. 모든 개혁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벨직 고백서

에 동의하듯이 요한 칼빈의 입장

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세례는 성찬식에 참여

하는 길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

초자연적 영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믿었다. 카이퍼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찬식을 받는 

것을 공고했다. 또 그리스도를 믿

는다는 공개적인 신앙고백, 유아세

례 받은 후 입교 교인으로 성찬식

에 처음 참여하기 전에 이루어져

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회중 앞

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의 신앙고

백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도들은 악의 세력

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반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규적으

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

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그리스

도인들에게 주문하기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언 즉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

하여 그 지방 사람을 끊어버리라’(

스10:11)고 한 선언을 기억하라고 

권고했다. 

카이퍼는 성만찬을 받기위한 준

비를 위해서 교회의 회중 앞에서 

행하는 신앙고백을 구원 얻는 믿

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완전한 계

기로 여겼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

는 참된 신앙고백을 단지 건전한 

교리에 충실한 것만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를 지적으

로 정서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

16세기의 요한 칼빈은 교회에 대

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다. 즉 “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특별한 극장이다”, “교회는 하나님

의 은혜와 공의를 비추는 거울이

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신

자들의 몸이요 집단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인 이상 십자

가를 지고 겸손해지며 교회의 머

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최

고의 장식과 영광은 겸손이다”라

고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

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

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카이퍼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

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

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역

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과 성례를 성

실히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성도

들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지지하고 

교회가 사용하는 은혜스런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등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말씀 

증거와 성례의 순결한 집행이 이

루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에는 활동적

인 성도를 위한 공간만 있다. 그러

므로 수동적이거나 교회 일에 태

만한자는 남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으며 비록 교인의 명부에 들어 

있을지라도 그는 그 교회의 교인

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카

이퍼는 일생동안 자기 자신을 하

나님의 교회 종으로 여겼으며 다

른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

다. 

우리가 볼 때 가진 것은 아무것

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뿐이다. 신앙은 

내적인 자기 민족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의무와 책임과 소

명을 간단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성만찬과 공개적 신앙고백 및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 책임

유아세례에 대한 중생 개념은 칼빈과 달라 . 성만찬은 ‘양육의 성례’, 칼빈과 동일 

수동적이거나 교회 일에 태만한 자는 남을 속이는 것으로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4)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인생에서 용서

를 주고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경우, 반드시 사과를 해

야 한다. 자녀를 말로나 신체적으

로 학대하고서 사과하려 하지 않

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버림받

았다는 느낌으로 성장한다. 또 부

부 간에도 서로 함부로 대하고 사

과하길 거부하면 마침내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정에서부

터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과 재결합으

로 이끌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정

에서 익힌 대로의 대인관계를 사

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게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루는 책이나 모임을 좀처럼 발견

하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어른들

이 (특히 부부들) 사과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

된다. 어린 시절부터 사과하는 법

을 배운 적이 없어서일 것이고, 어

린 시절부터 사과하는 것에 대해

서 배우고 익힌 대로 살아간다면 

풍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하게 하라. 이것은 도덕적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은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문제를 감추거나 

비난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

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과하는 첫 

단계일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이해하도록 하라. 손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녀가 

거실을 어지럽혀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 전달법(I–

statement)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손님이 오

실 텐데, 000가 거실을 마구 어질

러 놓으니까 엄마/아빠는 치우려

니까 속상하고 힘드네”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자녀의 행동을 기술하

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

는 것이다.  

세 번째 삶에는 언제나 규칙이 

있음을 이해시키라. 삶에는 규칙

이 있는데 이것은 혼돈으로 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로 하

여금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규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런 결과에 대

해 이해하도록 하라. 성경 마태복

음 7장 12절엔 “무엇이든지 대접

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쓰여 있음을 가르

치도록 하자.

네 번째, 사과가 우애를 회복시

킴을 이해시키라. 좋은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다.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

처를 주면 관계에 장벽이 생기게 

마련인데 사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거되지 않는다. 사과의 말 또는 

카드, 짧은 메모, 편지 등을 적어보

도록 가르치라.  

다섯째는 사과의 언어를 배우

게 하라. 아이에게 진실한 뉘우침

과 용서를 요청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 자연스럽

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

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

을까’, ‘다시 안 그럴께’, ‘날 용서

해줄래’ 등의 표현을 부모가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초석을 놓는 것이 될 것

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가르치기 

 가정사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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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는 한 개의 글자를 형성하는 방

식은 언제나 초성-중성-종성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글

자들이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

어들이 모이면 한 문장을 만들

게 된다. 이런 방식은 영어에서

도 마찬가지다. 스물여섯 가지의 

알파벳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

고 문장을 만든다. 한자(漢子)는 

각 글자마다 뜻이 들어있지만 이 

역시 각 글자들을 모아 주어 동

사 목적어의 문법구조를 가진 문

장을 만들고 부사와 형용사 등의 

꾸밈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아마

도 모든 문자언어 체계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우주의 역사와 복음이 적혀 있

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구

성을 보자. 한 권의 성경전서는 

66권의 책으로 되어있다. 각 권

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만 모두 다 문장들이 일렬

로 배열되어 있다. 각 문장은 단

어들로 그리고 각 단어는 글자들

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게 도

식화 하면, 인류의 문자정보는 

전서–권–문장–단어–글자의 

체계로 되어있다.

그런데 아주 놀랍고 신기하게

도 생명체들의 정보체계도 사람

의 문자언어 체계와 아주 유사하

다. 두 체계는 다음과 같이 비교

될 수 있다: 생명체의 전체 정보

인 게놈(genome)/(전서)–염색

체/(권)–유전자/(문장)–코돈

(codon)/(단어)–염기/(글자). 

사람 세포의 핵 유전정보를 예를 

들면, 전체 유전정보(게놈)는 23

쌍의 염색체에 나뉘어 있고, 각 

쌍에는 약 21,000가지의 유전자

가 있으며, 10억 개의 코돈과 30

억 개의 염기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사람의 문자정보 체계

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체정보 체계(DNA)와 놀랄 만

큼 흡사한 것일까? 사람들은 하

나님이 사용하신 생체정보 체계

에 대해 알기도 전에 그 체계와 

아주 유사한 문자언어 체계를 만

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래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왔으나 아직까

지도 “Homosapiens라는 동물” 

이상의 만족할만한 대답을 발견

하지 못했다. 

인류의 기원 문제는 역사과학

의 문제이므로 증인을 찾아봐야 

한다. 물론 진화론적인 인류기원

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은 없

다. 수백만 혹은 수십만 년 전의 

진화과정은 확실한 증거나 증인

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

니라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

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

나 창조론을 지지하는 증인은 존

재하고 있고 그 분의 말씀은 세

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이

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 

6000여 년 전에, 남자는 땅의 티

끌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

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

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

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추

상적인 설명들만을 통해서는 이

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자신을 ‘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안타까운 

대답을 하기도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

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기록

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

는 누가가 기록한 족보다. 여기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

님이시니라”(눅3:38). 모든 영어 

성경은 “Adam, the son of God”

으로 번역되어있다. 이 전율케 

하는 기록은 첫 아담과 이 사람

에게 속한 인류의 죄를 대신하

러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창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와 방

식을 속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

게 해준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체정보 체계를 알지도 못했지

만 인류는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언어정보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

고 있었다. 사람은 다른 그 어떤 

동물들과 비슷하지도 않다. 사람

과 가장 닮았다는 침팬지와도 하

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전자전(父

傳子傳)이란 표현 그리고 사람

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의 대답이 실감나지 않는가?

 

한자를 통해 본 하나님의 형상

 

증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

면 노아홍수 후 100여년 만에 인

류는 바벨탑을 쌓았다. 뿔뿔이 찢

어진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한 가

족이 중국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중국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처럼 보인다. 적

어도 그들은 노아에게서 들은 인

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

들이었다. 글자를 만들 때 그들

은 그 글자 속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넣었

다. 그래서 창세기 1-11장까지 

전 인류의 공통 역사가 들어있는 

수많은 한자들이 발견되었다.

하나님 형상의 원래 모습은 어

땠을까?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

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시

8:5) 그대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

스러운 존재였다. 

인류의 조상을 의미하는 祖(조

상 조)는 볼 시(示)변에 같을 차(

且, 혹은 버금 차)라는 글자로 이

루어져 있다. 조상인 아담은 하

나님 같았다는 것이다. 示가 하

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

실은 이것이 들어있는-신(神), 

제사(祭祀), 예배(禮拜), 기도(祈

禱)–등등의 여러 한자들을 통해 

확인된다.

영광을 뜻하는 영화 영(榮)을 

분석해보면, 빛나는 두 사람(人)

과 울타리가 있고 나무(木) 한 그

루가 있다. 그 나무는 에덴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 나무의 열

매를 따먹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영화로운 존

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악

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

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힘써 노

동하다가(勞, 힘쓰다), 결국은 죽

어 무덤(塋)에 묻히고 땅의 티끌

로 돌아가게 되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 이 사

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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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걱

정하는 소리가 들린 지 오래고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잃

어버리는 것 중의 하나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면 명예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

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시편 78편

3-8절을 보면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

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해

줄 수 있을까?

John Westerhoff 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질문을 던졌다. 직역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을 가질 것인가?”가 되겠지만 크리스천부모인 우리를 향한 더 근본

적인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

을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자녀들을 신

앙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즉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관

계를 맺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룹에 속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회

적 규칙이나 규범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사회화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사회화 현상으

로서 자녀들이 주변의 여러 믿음에 노출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

회화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

인지에 영향을 준다. 어린이의 믿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이다. 즉 어린 자

녀가 믿음으로 양육되는데 있어서 그 어린이가 접하는 모든 환경이 

믿음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 친척, 교회 

등 가족적인 환경(family communities)이 있고 mass media, 샤핑 

몰 등을 포함한 market place, 이웃, 국가적 정책, 학교등 문화적 상

황(cultural contexts)이 있다. 이 각각의 소조직들이 어린이가 접하

는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어린이의 믿음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나 TV를 포함한 market 

place의 가치관은 반 기독교적인 영역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주로 

백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Abercrombie라는 옷가게 앞에는 윗몸을 

드러낸 채 근육을 자랑하는 청년이 서서 청소년 소비자의 눈길을 끌

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자녀들 앞에 넘실거리

고 있다. 또한 진화론부터 시작하여 동성연애자 선생님들에 이르기

까지 공립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기독교 신앙과

는 상반되는 것이다.

신앙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둘러싼 각 조직의 

가치관이 서로 일치할 때, 가장 최대의 교육효과가 이루어진다. 즉 

가정에서의 가치관과 학교에서의 가치관, TV에서의 가치관이 다르

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만큼 혼동을 겪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조직은 건강한 기독교 가정과 교회이다. 가정과 교회

가 연합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거듭 거듭 심

어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거대한 세상의 문화가 던지는 많은 의혹

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메일: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믿음의 전수 

일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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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글로벌국제선교 대회(대

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G.I.M

교회 담임)가 북가주 오크랜드에 

위치한Oakland Burmese Mission 

Baptist church(담임 Lone La-

zume 목사)에서 11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2일(주) 오후 

5시-7시 이틀간 열린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

43:19)라는 주제로, 한인을 비롯해 

미국(흑, 백인), 중국, 러시아, 루마

니아, 일본, 인도네시아, 태평양 아

일랜드, 몽골, 중남미, 에티오피아, 

라오스, 타일랜드,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버마, 이

스라엘(Jewish Mesianic) 등 30여 

다민족이 참여한다. 

1일에는 다민족 연합 합심릴레이 

기도, 글로벌 국제선교보고가 있으

며 William O. Crews 박사(골든게

이트신학대학원 직전총장)가 메시

지를 전한다. 다민족 결신 및 헌신

의 시간이 있은 후 Doug Stevens(

풀러신학교 교수, Dasvis교회 담

임) 사회로 패널이 진행된다.

2일 저녁에는 J. Alfred Smith, 

JR 박사(Allen Temple Baptist 

church 담임)의 메시지와 동유럽, 

중동, 미국의 선교 발표와 미얀마, 

아프로아메리카, 루마니아, 중국, 

한국 교회의 찬양축제도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925)639-9527, 

988-9191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글로벌다민족선교회>

11월 1-2일, 오클랜드버마선교침례교회서

제 10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 

필자는 모태신앙인으로 한국에

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를 다녀봤고, 미국이민 와서 하나

님의 콜링을 받고 늦게 목회자가 

되어 개척교회까지 하게 되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자

로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른 성

도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순

종, 겸손, 감사, 섬김, 절제, 분별의 

6가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의 관심을 끄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 빚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빚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바른 성도의 삶의 기준과 표준

은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있다.

4. 바른 성도의 삶은 “살든지 죽

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

든지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

빌1:20,롬14:8)을 위하여 사는 것

이다.

5. 바른 성도의 삶이란? 주님을 

본받는 삶인데, 파수꾼(겔3:17)과 

추수꾼(마9:37-38)과 주님의 증인

(행1:8)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마16:24)을 사는 것이다.

6.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

나, 창립교인이나, 교회의 어떤 조

직(교단, 교파)이 아니라, 몸된 교

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주인

인 것을 알아야 한다(마16:18, 엡

4:12, 5:23).

7. 바르고 참된 목사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야 한다.

8. 먼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

닫고, 내 사명에 맞는 목사와 교회

를 찾아라.

9.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

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야 은혜를 받는다(살전2:13).

10. 목사와 바른 영적 관계를 통

하여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구

원의 확신을 가지고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하라.  

11.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 하나

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신본주

의적 신앙).

12. 잘못된 일을 하여도 꾸짖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별로 칭찬

받을 만한 일이 아닌 데도 치켜세

우고, 높이고, 칭찬해주는 주의 종

보다, 잘못된 것을 보고 꾸짖고, 책

망하고, 나무랄 줄 아는 주의 종을 

가까이하라. 그만큼 기대와 관심과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13. 목사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힘

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힘쓰라. 

칭찬을 자꾸 받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기 

쉽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

14. 내 귀에 듣기 좋고, 부담을 주

지 않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고, 듣기 거북하고, 부담도 가고, 마

음에 아픈 곳을 찌르는 설교에 귀

를 기울이라(행2:37). 거기에 은혜

와 변화가 있다.

15. 목사나, 사도나, 철학자나, 유

명 인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영적 권위를 더 두

어야 한다.  

16. 목사가 진리의 복음에서 벗

어나, 변질된 복음으로 잘못된 교

리나 이단사설을 가르칠 때는 영

적 선한 싸움으로 강하게 대적해

야 한다.

17.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교

제가 이루어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선과 악, 성령과 악령, 진리와 

비진리, 의인과 악인, 이 세대를 분

별해야 한다(롬12:2, 요일4:1).

18.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하며, 믿음생활에서 늘 

승리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한

다.   

19.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남

의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 정죄하

지 말라(고전12:21-27).

20.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를 낮

추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

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한다

(요17:21-23, 엡4:4-6).    

21.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내 고집, 

자아, 자존심, 체면, 합리적인 사고

방식, 주의, 주장, 이론을 다 내어

버리고 은혜 받고 보는 것이 상책

이다. 

21. 받은바 은혜, 은사, 능력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맡은 

일에 충성하므로, 상급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전4:2, 딤후

4:7-8, 계2:10).

22.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로

운 척, 경건한 척, 위선적으로 허례

허식을 부리지 말자. 하나님은 우

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삼상

16:7, 엡3:20, 딤후3:5). 

23.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주님

의 재림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삶

을 살자(마25:4, 계22:20).  

바른 성도의 자세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제15회 LA기윤실 건강교회 포럼

이 ‘한인교회의 분쟁, 대안은 없는

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3일 캘리

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학장 박

문규 박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허현 목사(ReconciliAsian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발제했으며, 

박문규 학장(LA기윤실)이 사회자

로 나선 패널토론은 김동일 목사(생

명찬교회 담임)와 양재영 기자(뉴스

M/미주뉴스앤조이)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했다. 

허현 목사는 “한인교회 안에서 일

어나는 갈등상황은 목회자를 비롯

하여 교우들 간에 서로의 차이에 대

한 이해부족과 그 차이를 다룰 준

비가 돼있지 않아 일어난다”고 말했

다. 허 목사는 “이민교회 내 갈등의 

요인은 △교회지도자로 잘 준비되

지 못한 목회자, 장로, 집사 등으로 

인한 재정 및 재산권과 성적인 문

제 △은퇴목사의 간섭을 포함한 권

력쟁탈전 △교회 안에서 신분상승

과 관련된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라

고 말했다. 

그는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건설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아

야 한다. 갈등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

장 연약한 상태를 종종 경험하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갈등을 지나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변화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

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하며,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받는 준비를 하

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제3회 사

회봉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

은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 물

댄동산장애인선교회(최영희 전도

사), 그리고 오병이어선교회(이준 

목사)가 수상했다. 
<박준호 기자>

뮤지컬선교단 F.I.T.(Free In the 

Truth 단장 이혜연)이 주최한 ‘조선

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뮤

지컬이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까

지 남가주의 4개 교회에서 순회공

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작품은 조선말 해외 선교사

들의 헌신과 애환을 담은 작품으로

서 최초 의료선교사인 윌리엄 제임

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 

부부의 삶을 무대에 올려 당시 상황

을 통해 무뎌져가는 선교한국을 일

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이혜연 단장은 “오랜 기간에 걸

쳐 창작과 연습을 통해 공연을 하

게 됐다”며, “뮤지컬 문화선교는 재

능을 나누는 공연차원이 아닌 예배

이며 선교다. 세상 뮤지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기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인사

말을 전했다. 

뮤지컬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

랑한 사람들’은 10일 나성한미교회, 

17일 선한청지기교회, 24일 오렌지

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각각 공연

했다.
<박준호 기자>

제2차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

한 법률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 베

들레헴교회(담임 서종천 목사)에서 

열렸다. 태평양법률협회(대표 브레

드 다쿠스 변호사) 주최로 열린 세

미나는 태평양법률협회 디렉터이

며, 트리니티 법률학교 교수로 있는 

마이클 페훠 헌법변호사가 나와 △

제1강 ‘교회 내에서의 목회자와 고

용인의 윤리’ △제2강 ‘훼방자와 문

제 출석자’의 두 가지 주제를 다뤘

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주최 제15회 건강교회포럼과 제3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열렸

다. 사회봉사상 시상식에 수상자와 기윤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뮤지컬 한장면

제2차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법률세미나가 베들레헴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세미나 

강사로 나선 트리니티 법률학교 교수로 있는 마이클 페훠 헌법변호사가 강의하는 모습

제15회 LA기윤실건강교회포럼, 사회봉사상 시상식도 

뮤지컬 선교단 F.I.T. 주최 순회공연 성황

‘한인교회의 분쟁, 대안은 없는가?’주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제2차 한인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제4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합창

제가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김병용 목사) 주관으로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 시온연합감리교회(

담임 구진모 목사)에서 열렸다. 

총 10개 교회 찬양단이 참가한 

이번 연합합창제의 1부 예배에서

는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

회 담임) 사회로 김병용 목사(성서

장로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김병용 목사는 시편 148편을 본

문으로 전한 말씀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밤 여러분의 찬양이 오직 여호와께

만 영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합창제에서는 총 10

개 교회 찬양단이 무대에 올라 하

나님을 찬양했다. 이번 합창제의 헌

금은 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와 

미자립교회를 돕는데 사용될 예정

이다.

한편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는 

매월 첫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전 

8시에 기도모임을 갖는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가을 특별기도성회가 지난 

23일부터 11월 6일(목)까지 미주갈

멜산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매월 미주 갈멜산 기도원에서 집

회를 열고 있는 조성근 목사는 “이

번 특별 기도성회를 통해 미주지역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힘 있

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 한다”고 

말했다. 

첫날 집회로 단에선 피종진 목사(

남서울교회원로)는 사도행전 3:1-

10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당

부했다. 이어 27일 낮 집회에서 조

성근 목사는 계시록 3:1-6의 말씀

을 통해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 끝까

지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자”

고 피력했다. 

한편 11월 3일부터는 장순직 목

사(한국 드림교회)가 강사로 선다. 

미주갈멜산기도원은 안양갈멜

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이 미

주지역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위

해 마련한 것으로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와 낮 예배(오전 10

시 30분), 저녁예배(오후 7시30분)

를 드리며 주일엔 예배가 없다. 자

세한 문의는 (213)382-1450로 하

면 된다.
<이성자 기자>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제4회 교회연합합창제

11월 6일까지...강사 피종진, 조성근, 장순직 목사 

지역 복음화와 미자립교회 돕는다

미주갈멜산기도원 특별기도성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합창제에서 전출연진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피종진 목사

한인타운 다목적연장자센터

(KSC: 소장 캐서린문)에서 공부한 

후 시민권을 취득한 앤조, 말싸윤, 

데보라김 씨 등이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연장자센터의 자원

봉사자로 등록했다. 

첫 프로젝트로 2014년 5월 5일 

이후 접수된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를 근거로 한 새 시민권 자료 출간

을 위해 1주일 간 봉사했다. 또한 

예전보다 내용이 많이 변경돼 많은 

한인들이 기다리던 시민권공부 자

료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출간되

게 됐다. 

봉사자들의 후원으로 200부를 

제작한 연장자센터는 화요일까지 

CD작업을 끝내고 목요일부터 각 

서점을 통해 시민권 자료를 판매하

게 된다.

<기사제공: KSC>

미주크리스천 언론인인 최민 목

사(사진)가 지난 10월 15일 간암으

로 소천했다. 고인은 중국에서 자라

난 이민 3세로서 공산당 간부로 제

직하다 도미, 월드미션대학교와 미

주장신대에서 수학했다. 

또한 동북아선교회를 설립하고 4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크리스천뉴

스위크(현 크리스천 위클리) 편집부

장을 역임하고, 4년 전부터 중국에 

선교사로 사역을 전환했다.

고인은 지난 10월 15일 한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17일 장

례를 마쳤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송매, 아들 송호가 있다. 

<박준호 기자>

KSC 새 시민권공부 자료집 출간

기독언론인 최민 목사 소천 

KSC는 새시민권 자료를 출간했다



제 6회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 패

밀리 터치 뉴저지 본원(원장: 정정

숙 박사)에서 열렸다. 30여명의 엄

마들이 모여 ‘자녀들의 성별 차이 

이해와 그에 따른 자녀양육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

졌다. 좋은 엄마들의 모임은 한 달

에 한 번씩 자녀양육과 행복한 가

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배

우고 실천하는 모임이다. 뉴욕 모임

은 11월 3일(월) 오전 10시에 ‘뉴욕

패밀리터치’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718)961-

0151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교협 제40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이재덕 목사, 부회장에 이

종명 목사가 선출됐다. 새 회장 이재

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는 “주어

진 막중한 회장직을 맡아 화합을 위

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

러분과 더불어 신명나는 교협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

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

의로 진행됐다. 예배는 부회장 이재

덕 목사의 인도로 기도 박영진 이사

장, 성경봉독 이주익 평신도부회장, 

말씀 한재홍 증경회장, 축도 김종훈 

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사랑의 공동체”(

고전 13:1-7) 제목의 말씀에서 “교

협은 교회들의 모임으로 사랑의 공

동체가 돼야 한다. 교협이나 교회나 

사랑을 빼면 존재가치가 없다”며, “

사랑이 있는가 여하에 따라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난다. 뉴욕교

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단

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는 “40회기를 고난의 기간이 막을 

내리고 성숙해가는 교협으로 시작

했다”며, “느보산에서 모세가 들어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광야생활의 여정을 인도하셨

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눈물로 감

사했던 것처럼, 교협건물이전으로 

리틀넥 시대가 개막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

하신 인도하심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

채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

사보고, 재정보고, 이사회 보고로 이

어졌다. 

김영철 감사가 감사평가에서 지

적한 교협건물을 통한 렌트 수입

은 일반재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은 신안건에서 토의키로 해 통

과됐다. 재정은 총수입 386,247.61

달러, 총지출 365,295.56달러, 잔액 

20,952.05달러로 보고했다. 

교협건물이전(추진위원장 김용걸 

신부)에 대한 보고에서 김대연 장로

는 매각과 매입하면서 은행(BBCN) 

론을 45만 달러 얻었다(5년간 4.5%, 

25년간 balloon 모기지)고 말하고 

렌트 수입으로 모기지를 충당한다

고 밝혔다. 렌트는 우리감리교회(담

임 김동현 목사)와 월 3200달러(도

네이션)로 가계약했다. 

이어 청소년센터(대표 최창섭 목

사) 보고는 공재규 사무총장이 했으

며, 교회들의 후원금이 끊겨 일년에 

1만5천 달러가 적자라고 밝혔다.      

신입회원으로 주님의식탁교회(

이종선 목사), 좋은목자교회(김신영 

목사), 주님사랑선교교회(박현숙 목

사), 뉴욕열린교회(장현숙 목사), 뉴

욕한마음교회(정양숙 목사)가 가입

했다.

이어 열린 임원선거는 단독후보

로 그대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으

나 투표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투

표 형태를 놓고 설왕설래 하다가 무

기명으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회장후보 이재덕 목사

는 찬성 81표, 반대 28표, 기권 2표

로 73%의 지지를 받았으며, 부회장

후보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

회)는 찬성 103표, 반대 9표로 92%

의 지지를 받아, 법이 정한 과반수

를 훨씬 넘겨 선출됐다. 나머지 평신

부회장 박영진 장로(뉴욕성결교회), 

감사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신구임원 교체에 앞서 제시된 헌

법수정은 제11장 선거 및 자격 제 

24조(선거) 제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

표로 하되 3차 투표는 다점자로 한

다. 제 2항 회장후보는 현 부회장만

이 출마할 수 있다(단 과반수가 넘

지 않을 때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

천으로 추천하여 회장후보를 등록

케 한다)로 수정됐다.

수정안은 ‘증경회장단’의 등장으

로 가부 간을 묻는 등 논란이 있었

으나 결국 2/3(50명) 찬성으로 통과

됐다.  신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로 

증경회장을 중심으로 한 “신입회원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한편 제이미장의사에게 위촉패

를 수여하고 황영진 목사, 이풍삼 

목사, 박맹준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

여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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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녀 장학생 모집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가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

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NY, NJ, PA, CT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자녀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장학금 

지급액은 1천달러 씩이며 총 20명. 구비서류는 초대교회 장학금 신

청서(Application Form: 초대교회 웹사이트 http://www.njchodae.

net/), 자기소개서(Essay), 재적증명서(Transcript, Tuition Bill or 

Certificate of Enrollment), 부모님 목회사역 소개서(사역주소, 기간 

및 간단한 내용 설명), 시무 증빙서류(주보, etc)이 필요하다. 접수 마

감일은 11월 16일(주)이며 chodaescholarships@gmail.com로 보내

면 된다. 

▲문의: HeeKyung817@gmail.com 허희경 권사

장석진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 및 학위수여식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목사의 은퇴예배 및 원로목사 추대식, 명예신

학박사 학위수여식이 11월 2일(주) 오후 5시 뉴욕성결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다.

▲문의: (718)948-0339

     

“생명의 성령의 법” 목회자 집중 세미나
“생명의 성령의 법” 목회자 집중 세미나가 11월 17일(월)부터 20일

(목)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

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상관 목사(광주 사랑의빛교회 담임). 대상은 목

회자, 사모, 전도사, 신학생.

▲문의: (718)899-8309

2014 바디워십 대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양희철 목사) 2014 바디워십 대회가 11월 30

일(주) 오후 6시 뉴욕충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크리스천 그룹(개인출전 불가)이며 참가비는 팀당 100달러. 

참가방법은 청소년센터에 사전등록 해야 하며 선착순 12팀. 음악은 7

분 이내의 찬송가. 수상자들의 상금은 미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646)824-1857 최지호 목사 

사역자 청빙
조지아주 컬럼버스반석장로교회(담임 목사)가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부문은 교육담당 부목사(전도사)와 행정담당 부목사(전도사)로 

목회학석사(M. Div) 혹은 기독교교육학 석사 학위소지자로 한영 이

력서 각 1부씩, 졸업(학력)증명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1매 

포함),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CD/DVD 또는 웹사이트주소)을 제출

해야 한다. 마감은 12월 20일(토)까지. www.rockpc.org 

▲문의: (706)580-9667, 333-6079

뉴욕교협 제40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가 주최한 제6회 좋은 엄마들의 모임

제 6회 좋은 엄마들의 모임

제40회 정기총회, 부회장 이종명 목사, 박영진 장로

뉴욕교협 새 회장에 이재덕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

가 주최한 정성구 박사 초청 목회

자세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

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정성구 박

사는 본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

상과 삶”의 필자로 총신대를 비롯

해 여러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교수

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으로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로 

강의한 정성구 박사는 로마서 1장 

14-17절을 읽고 신대원 졸업을 앞

두고 농촌개척교회 한 것을 간증하

며 첫 목회지에서 영혼사랑하는 법

을 배웠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마

을 전체를 목양지로 보고 목회하고 

또 총신 강의 때는 진리에 대한 확

신을 강의했다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

치는 박윤선 박사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박윤선 박사의 어시스

트를 한 것이 두 번째 밑천이 됐다

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말씀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

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박사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설교준비는 똑 

같다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목사는 섬세하

게 남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

복음이 무엇인가” 묻고 “유앙겔리

온=기쁜소식=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케리그마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복은은 단순히 기쁜 소식

이 아니고 미치도록, 까무라치도록 

기쁜 소식”이라며 “이 복음이 나를 

터치해서 내 속에서 감격과 감사와 

확신과 엄청난 동력이 파급돼야 한

다”고 역설했다. 그렇지 못하면 생

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구속”인데 버빙크는 하

나님의 창조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의 구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미

국이나 한국이나 본질로 돌아가려

면 창조론을 찾아야하며 창세기부

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설교는 여러 가지 형식

이 있지만 “구속사적 강해설교”가 

가장 복음적이라며, 성경을 점이 아

닌 선으로 보고 어떤 본문을 택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어 개혁주의적이

고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연결시켜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성

구 박사는 인본주의와 가톨릭, 에큐

메니칼 운동 등에 대한 경계를 촉구

하기도 했다. 

세미나는 황동익 목사의 인사와 

문석호 목사의 강사소개 및 시작기

도 후 강의가 시작됐으며 이만호 목

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정성구 박사는 24일 저녁부

터 사흘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열매

를!”이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성회

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목회와 설교”...구속사적 강해설교 바람직
뉴욕목사회, 정성구 박사초청 목회자세미나

뉴욕목사회 정성구 박사초청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주재

임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이 주최

하는 제7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일

(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

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샬롬기도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중재 지휘자는 “이

번 연주회는 세 번의 스테이지로 나

눠 공연된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 

사이에 헤세드 남성중창단, 에버그

린여성합창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벤자민 베크먼이 찬조 출연해 연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재임 단장은 “이번 연주회는 목

회자 자녀들의 장학기금마련을 위

해 열리게 된다. 지난 2년과 동일하

게 올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

지고 도네이션을 해주셨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번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연주

회의 특징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 찬양단이 찬양하게 된다. 단원들

의 복장을 정장만 고집하지 않고, 

곡의 분위기에 따라 캐주얼하게 무

대연출을 한다. 

또한 전중재 지휘자의 편곡으로 

엮은 CCM 모음곡을 청중들에게 선

보이며, 마지막 곡은 헨델의 오라토

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전 출

연자들이 합창으로 부른 뒤 마치게 

된다. 

한편 동 합창단은 2015년에는 캐

나다 밴쿠버에서 연주회를 가질 예

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중재 교수(714-

393-5622)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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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스텝들 왼쪽부터 지휘자 전중재 교수, 단장 주재임 

목사, 부단장 정선옥 목사, 심진구 목사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7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찬양의 밤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주제아래 24일 저녁 7시30분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본 교회 찬양팀(리더 김홍철 전

도사) 주최로 개최된 찬양의 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

을 향한 사랑을 맘껏 고백했다. 

찬양제에 앞서 홍광순 권사 사회, 

손덕수 집사 기도에 이어 단에 오

른 김현인 담임목사는 시편 96편의 

말씀을 전하며 찬양의 소중함과 함

께 “호흡 있는 동안에 맘껏 찬양하

는 성도가 되자”고 강권했다. 

이어 단에 오른 찬양팀은 ‘감사

해’를 오프닝 송으로 선사하고 총 3

부로 나눠 찬양을 올렸다. 특히 이

번 찬양의 밤에 찬조 출연한 본 교

회 주일학교 찬양단 어린이들은 ‘

고백’, ‘Step by’등을 깜찍한 율동과 

함께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벧

엘, 호산나 성가대의 특별순서도 이

날의 흥을 맘껏 북돋아 주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의 밤’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고 있으며 이

날을 위해 찬양팀원들은 지난 4개

월간에 혼신을 다해 준비했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의 밤 성료

“주가 일 하시네”주제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열린 제4회 성인분노조절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박해영 카운슬러가 강의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는 제4회 분노조절세미나를 25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내 안의 화, 쿨하게 다

스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임상심리전문가 박해영 카운슬러

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상생활에서 겪

게 되는 분노 외의 여러 가지 감정

들을 인식하고 적합하게 생각을 조

절해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

써 건강한 내면과 인간관계를 유지

하도록 도와주고, 이민사회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

절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

졌다. 

박 카운슬러는 “화는 나쁜 감정

이지만 참게 되면 병이 된다. 따라

서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화법을 배

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에

서 부부싸움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

적인 학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지간에 말다툼으로 인해 아이

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 역시 

아동학대가 된다”며, “분노조절을 

적절하게 하게 되면 원치 않은 불

상사는 예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를 내는 이유로는 원

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 실망, 

피해, 당황, 관심 끌기 위함, 무시당

한 느낌, 자신의 감정 감추기, 상황

통제, 걱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언

급했으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은 남을 탓하거나 추측하게 된다. 

또한 꼬리표를 달며, 과잉일반화를 

시키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

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제4회 성인분노조절세미나 

‘내 안의 화, 쿨하게 다스리기’주제

라크마 음악장학생 모집
라크마(단장 최승호)는 음악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17세 이

상 음악인의 길을 가기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자이며 전공제한은 없

다. 장학금 내역은 3천달러, 2천달러, 1천달러이며 마감은 11월 1

일(토)까지다. 

▲문의: (213)239-3573, info@lakma.com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가을신앙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가을 사경회가 11월 4

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회복’이라는 주제아래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를 강사로 진행된다. 또한 미주장신 후원의 

밤이 17일(월) 오후 6시 30분 옥스퍼드호텔에서 갖는다. 

▲문의: (562)926-1023

구세군 나성교회 자선냄비 실시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연말을 맞아 자선냄비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기간은 11월 21일부

터 12월 24일까지이며 봉사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다. 

▲문의: (408)480-3171(이주철 사관)

월드미션대학교 2014 후원의 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선교사 재학생을 위한 

‘2014 후원의 밤’을 11월 1일(토) 오후 6시 본교 6층 강당에서 개

최한다.

▲문의: (213)388-1000

포이에마 여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포이에마 여성합창단(단장 정경화, 지휘 곽명규) 제3회 정기연주

회가 11월 2일(주) 저녁 7시 은혜의강교회(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에서 열린다.

▲문의: (310)795-9805, (949)922-9609

새누리교회 이단세미나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이단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라는 주제로 이단세미나를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주일(추수

감사절 제외) 오후2시부터 3시까지 개최한다. 내용과 장소는 다음

과 같다. △ KM(Hope 채플): 2일 통일교, 9일 신천지, 16일 안식교, 

30일 구원파, △ EM(비전채플): 2일 이슬람, 9일 몰몬교, 16일 여호

와의 증인, 30일 통일교

▲ 문의: (650)210-0000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의 파

킹랏 콘서트가 ‘홀리윈 콘서트’라는 

주제로 25일 저녁 7시30분 콘서트 

장소인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신동희 목사(대흥장로교회)의 사

회로 시작된 콘서트 1부는 찬양사역

자 이천 목사(ANC온누리교회)의 오

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CCM루키 금

상수상자 김용훈 씨와 은상 수상자 

양지아 씨,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자 

홍순호 장로의 연주무대가 있었다. 

이어 김성아 전도사(은혜한인교

회)의 사회와 노래로 시작된 2부

는 크리스천 밴드인 헤븐스 밴드와 

CCM가수 최윤영 씨의 콜라보레이

션 무대로 콘서트의 열기를 더해나

갔다. 이어 소프라노 김도희 씨가 ‘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으며 테너 오

위영 목사(LA은혜교회)와 듀엣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감미롭게 

부르며 가을하늘 밤을 아름답게 수

놓았다. 

이날 콘서트는 공연장 주변에서 

열린 KTown Night Market 행사

로 관객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공연

으로 인해 KTown Night Market 행

사를 찾은 젊은이들이 공연장에 들

러 더텐트가 마련한 핫도그와 커피

를 함께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더텐트가 탄생할 때 의도했

던 타운 내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

는 장소로 더텐트가 사용되기를 바

라는 마음에 부합하는 것으로 더텐

트의 파킹랏콘서트가 회를 거듭하

면서 유흥문화에 젖어있는 LA한인

타운에 크리스천들이 엮어나가는 

공연문화가 스며들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더텐트의 다음 공연은 11월 15일(

토)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K타운 마켓행사로 성황

‘홀리윈 콘서트’주제 더텐트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가 홀리윈 콘서트 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

진은 헤븐스 밴드와 CCM가수 최윤영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모습



오는 12월 2일 실시되는 한국교

회연합(한교연) 새 대표회장 선거

는 양병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영안장로교회) 목사와 정서영(예장

합동개혁, 총신중앙교회) 목사 간 2

파전이 될 전망이다.

한교연 관계자는 26일 “후보 등

록기간(내달 11∼12일)이 남았지만 

예상대로 예장통합 총회에서 후보

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한교연 대표

회장 경쟁 구도가 양 목사와 정 목

사, 두 분의 양각 대결로 좁혀질 전

망”이라고 전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양 목

사. 양 목사는 지난 20일 백석 총회

가 만장일치로 후보로 추천했고 21

일 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교계 

연합기구 임원을 두루 거친 양 목사

는 “큰 교단이나 군소 교단이나 차

별 없이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겠

다”고 소견을 밝혔다. 능력 있는 분

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한 

준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등

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

겠다고 말했다.

예장합동개혁 총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며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목

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

를 통해 “수년 전 합동개혁 총회에

서 (자신의 한교연 대표회장 후보 

지명을) 위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번 주 중에 총회 임원회의

와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표회장 출마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목사와 정 목사는 2009년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

서도 맞붙은 경험이 있다. 당시 정 

목사는 교계의 깨끗한 선거풍토 정

착을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해 양 목

사가 당선됐다. 한교연은 교회 수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 해

마다 군별로 돌아가며 대표회장을 

선출해 왔다. 차기 대표회장은 3500

개 교회를 초과하는 교단들로 구성

된 가군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가군

에는 예장통합과 백석, 합동개혁이 

속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하나

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

상홍증인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9

곳을 이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오

는 30-31일 열리는 제31차 정기총

회에 상정한다. 

기감이 특정 단체들을 무더기로 

이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건 처음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과 더불어 국내 3

대 개신교단으로 꼽히는 기감의 결

정은 다른 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인다.

21일 기감 교육국에 따르면 기

감 산하 기구인 ‘신학정책 및 이단

대책위원회’(이단대책위)는 최근 회

의를 열고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기

독교복음선교회(JMS), 세계평화통

일가정연합(통일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여호와의증

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

몬교),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 제칠

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등 

9곳을 이단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단대책위

는 기감의 이단 정책을 총괄하는 기

구로 신학자와 기감 교육국 관계자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장은 전용재 감독회장이다. 기감 총

회는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열

리며 안건 통과 여부를 표결과 거수 

등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지는 미정

이다

기감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이 이

들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감의 

대응은 늦은 측면이 있다”며 “이단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건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기독교적 정체

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의 일환이라

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감은 그동안 이단 대응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

감이 특정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한 

건 1998년 제23차 총회에서 세계복

음화전도협회(다락방)를 지정한 게 

유일하다. 반면 다른 주요 교단들은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

다. 예장합동과 통합만 하더라도 하

나님의교회 구원파 JMS 다락방 신

천지 등을 이미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양하면서 강력한 이단 척결 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장은 “기감은 그동안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오지 않았다”면

서 “기감의 이번 결정은 사이비 이

단 집단들과 싸우고 있는 한국교회

에 무척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진 회장은 “이단대책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초교파적 대

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앞으

로 기감이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이단에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기감은 이들 집단에 대한 이단 지

정과 함께 국내 이단문제를 정리한 ‘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책자

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단 시

비를 낳은 단체들의 교리와 문제점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다. 기

감은 추후 이단경계주간을 지정하

고 일선 교회에 이단 대처법 등을 담

은 각종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 해병2사단 전망대에 

설치된 애기봉 등탑이 안전문제로 

지난주 철거된 것과 관련, 교계의 반

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

사)는 23일 논평을 내고 “애기봉 십

자가 등탑은 1971년 세워진 이후 43

년 동안 전방지역 성탄절 점등 행사

의 명물로 널리 알려졌고, 북한 주

민들에게 희망을 주던 명소로 자리 

잡았다”면서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

적으로 철거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

한도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천

명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에 종교시

설물을 세운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하기 어렵다”면서 “애기봉 등탑은 

다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장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단순

히 낡은 철 구조물이 아니라, 종교를 

통한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이

라며 “어설프게 북한 입장만 고려해 

철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애기봉 인근의 한 목회자는 “1주

일 전에 올라가 보니 철거한 상태였

다”며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보강

하면 되는데, 강풍 등에 부서질 위험

이 있어 철거했다는 군의 발표는 이

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어

떤 이유에서건 등탑 자체를 없앤 것

은 결국 북한의 눈치 보기인 셈”이

라고 말했다. 

반면 등탑 철거에 찬성하는 목소

리도 있다. 2012년 애기봉 성탄트

리 점등을 주도했던 한반도프로세

스포럼 대표 김충립 목사는 “북한과

의 대화 분위기를 위해서는 애기봉 

점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군은 교계와 평화공원 조성을 함

께 추진 중인 김포시 등과도 아무런 

협의 없이 애기봉 등탑을 철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군과 협의해 등탑

을 철거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

획이었다”면서 “국방부 시설이기 때

문에 알려줄 의무는 없겠지만, 군이 

갑자기 등탑을 철거할 줄은 몰랐다”

고 말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등탑을 철거

한 자리에 내년부터 애기봉평화생

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원

은 54m 높이의 전망타워와 함께 평

화·생태전시관, 평화광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해발 165m 애기봉 정상에 등탑을 

세워 처음 불을 밝힌 것은 1954년이

다. 이번에 철거된 등탑은 71년 박정

희 전 대통령이 세웠다. 애기봉 등탑

의 불빛은 20-30㎞ 떨어진 개성시

내에서도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은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이라며 

비난해 왔다.

한국선교 초창기 한글 성경 희귀

본이 공개됐다. 1884년판 쪽복음 ‘

맛대복음’. 1900년 일본 요코하마에

서 인쇄된 ‘신약젼셔’.

‘압라함의 자손 다빗의 후예 예수 

키스토의 족보라….’ 130년 전에 쓰

인 한글 마태복음 1장 1절(아브라함

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

보라)은 한참을 들여다본 뒤에야 뜻

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구절은 알

렌 선교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1884년 중국에서 몰래 전해진 쪽복

음(단편으로 인쇄·제작된 성경) 희

귀본 ‘맛대복음(마태복음)’의 첫 대

목이다. 

21일 서울 은평구 연서로 은평역

사한옥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이달 

초 개관한 이곳에서는 은평구민들

이 소장한 유물을 모아 놓은 ‘우리 

집 보물찾기-은평구민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

시물은 안익태 선생의 코리아환타

지(애국가) 친필 원본 악보와 전시

관 중앙에 자리 잡은 초창기 한글 성

경이었다. 

특히 맛대복음은 최초의 한글 성

경 번역자인 존 로스(1842-1915) 

선교사가 중국 선양(瀋陽)의 동관교

회에서 제작한 쪽복음 중 하나다. 로

스 선교사는 맛대복음에 앞서 1882

년 한글로 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을 각각 발간했고, 1885년에는 마가

복음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어 1887

년 최초의 한글 신약성서인 ‘예수셩

교젼서’를 세상에 내놨다. 

박물관에 전시된 맛대복음은 독

특해 보였다. 복음서 한쪽 면에는 

마치 다른 책처럼 한자가 빼곡히 적

혀 있었다. 소장품을 출품한 한국교

회사문헌연구원 심한보(67) 원장은 

“1880년대에는 외국 종교 서적 유입

을 금지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표

시가 드러나지 않도록 낙서를 하거

나 한문 서적 등으로 위장해 들여온 

쪽복음이 많았다”면서 “이 책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맛대복음 바로 옆에는 1900년 일

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된 ‘신약젼셔

(신약전서)’도 눈에 띄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 한준섭(77)씨는 “한국

의 성경 번역사는 물론이고 한글 자

모와 인쇄술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두 종류 연금 혜택 받는 미

국 선교사들=미국은 남성 65세, 

여성 62세가 넘으면 국가가 생계

를 책임진다. 미국 시민이면서 급

여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사회보

장세가 부과된다. 월 납입액은 급

여의 15% 정도다. 미국 선교사들

도 사회보장연금의 대상이기 때

문에 매월 비슷한 비율의 사회보

장세를 후원금에서 내야 한다. 선

교사들은 직장연금 프로그램에도 

가입한다. 후원금에서 월 2% 정도

를 뗀다. 이들 만으로 생활비가 부

족하다고 생각하면 개인연금계좌

(IRA)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IRA까지 가입하면 재정부담이 크

기 때문에 매월 후원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선교사 입장에선 가입이 

쉽지 않다.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 사회보장연금과 직장연금의 

수혜를 받는다. 국제OC선교회를 

비롯해 OMF선교회, 위클리프성

경번역선교회(위클리프) 등 선교

단체들은 이를 모두 보장하고 있

다. 선교현장에서 은퇴해도 기본

적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일

부 선교단체는 주거도 보장한다. 

위클리프는 집이 없는 은퇴 선교

사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동주택, 의료 서

비스가 가능한 요양원을 제공한

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도 

비슷하다. 이곳 선교사들은 정부

의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하는 것

은 물론, 남침례교 자체 연금제도

를 통해 은퇴를 준비한다. 남침례

교는 1918년부터 ‘가이드스톤’이

라는 연금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보

험·연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 남침례교 세계선교부

(IMB) 아시안 동원담당 신기황 목

사는 “가이드스톤은 적립한 은퇴 

기금을 기독교적 가치와 목적을 

가진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고, 여

기서 창출된 이익을 사역자 회원

들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회

원들은 65∼67세쯤 은퇴하면 투

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받는다. 

가이드스톤은 회원이 갑작스레 

숨질 경우 가족들에게 기본적 보

험 혜택을 제공하고 장례 등에 필

요한 재원도 지원한다. 

◇은퇴 선교사들의 편안한 쉼터

=미국 선교사들은 은퇴 후 선교사 

쉼터도 이용할 수 있다. 독지가들

에 의해 설립된 쉼터는 집이 없는 

선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주

로 1940∼1970년대에 파송된 선

교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선교사

로 나갈 당시엔 사회보장제도 외

의 연금 프로그램이 없었다.

대표적 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의 웨스트민스터가든

(Westminster Garden)이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 은퇴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1950년 12만9400㎡(3

만900여평) 규모의 대지 위에 조

성돼 타운하우스와 테니스장 수

영장 도서관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50여명의 선교사들이 

미국 중산층 노인들과 비슷한 생

활수준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내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서 사역했던 선교사들도 이곳을 

거쳐 갔으며 해방 이후 첫 선교사

였던 최찬영 선교사도 여기서 생

활했다. 

북장로회 은퇴 선교사 쉼터가 

서부에 있다면 남장로교 선교사

들이 모여서 노후를 보내는 쉼터

는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

랙마운틴에 있다. 자연경관이 뛰

어나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다. 이곳 하이랜드팜에는 한국에

서 사역하던 남장로교 선교사들

의 은퇴촌도 있다. 대부분 한국에

서 태어나 평생을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다.

이 같은 쉼터는 미국의 교단이

나 선교단체 등이 운영한다. 미국 

WEC선교회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은퇴 선교사를 

위한 숙소가 있다. 

한국WEC선교회 박경남 대표

는 “미국 선교사들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

로 혜택을 받는다”며 “그러나 은

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에도 현장 사

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기황 목사는 “한국교회도 남침

례교의 가이드스톤처럼 선교사 보

험·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연금과 교단 목회자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굶더라

도 십일조는 꼭 하지 않습니까. 마

찬가지로 은퇴 후 삶을 위해 국민

연금과 교단연금을 십일조 드리듯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조일래 

인천 수정성결교회 목사)

조일래 목사의 말은 한국교회가 

주거·건강·사역 문제라는 ‘쓰나

미’에 직면할 2만 선교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충고다. 전

문가들은 은퇴한 선교사들이 건강

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교단과 교회, 성

도들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연금으로 노후 해결토록 교

단이 대안 마련해야”=조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

원장과 총회장으로 수십 년간 선

교현장을 누비며 선교사들의 애

환을 살폈다. 수정성결교회는 ‘이

웃에 복음을, 농어촌에 선교비를, 

온 세계에 선교사를’이라는 표어 

아래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교비

로 지출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다. 조 목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

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말이 있다. 

“연금은 꼬박꼬박 붓되 선교지에

서는 절대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

이다. 

조 목사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서 돈 문제에 몰두하면 영적 권위

가 떨어져 떳떳하게 사역할 수 없

다”면서 “선교사는 은퇴 후 연금으

로 산다는 생각으로 선교지에서는 

저축하지 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

다. 그리고 철수할 때는 모든 재산

을 현지 선교를 위해 내놓는 게 선

교사의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들의 ‘건강한 은퇴’를 

위해서는 교단이 먼저 거시적 대

안을 마련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10년 넘

게 투병 중인 김광수(65) 선교사의 

아내 송재은(60) 사모도 “‘선교지
에서 뼈를 묻겠다’는 막연한 믿음

만으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위

험천만한 생각”이라면서 “선교사

는 의료·상해·질병 등 필수보험

과 연금에 반드시 가입하고 정기

건강검진도 꼭 받아야 한다”고 조

언했다.

◇주택과 은퇴 후 사역도 지원

해야=선교사가 연금을 철저히 준

비해도 고비용이 드는 주거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황윤일 페루 선

교사는 2011년 9월 ‘선교와 신학 

28집’(장신대 세계선교연구원)에 

게재한 글 ‘선교사 은퇴 후 복지문

제’에서 “선교사들이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이었으며, 은퇴 

후 귀국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도 주택 문제였다”고 소개했다. 기

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관리부 남

수현 목사는 “교단에 40여개의 안

식관이 있지만 은퇴 목사가 우선

이며, 국내 목회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반면 선교지에 

오래 있던 은퇴 선교사들은 정보

도, 인맥도, 연고도 없다 보니 한국

에 오기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기

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장 이

재경(55) 목사도 “무엇보다 은퇴 

선교사 거처인 ‘미션하우스’가 수

도권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모범적으로 미션하우스

를 운영하는 곳은 국내 최대 선

교회인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GMS)와 남서울은혜교회(박완철 

목사)다. GMS는 2006년 서울 강

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근처에 다

가구 주택 2동을 사서 미션하우

스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호 

GMS 이사장은 “현재 소속 선교사 

중 49가정 73명이 은퇴했으나 주

거문제로 대부분 선교지로 다시 

나간 상태”라며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문제와 선교회 정관상 신분 

보장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경기도 화성 팔탄면에 

40여개의 원룸주택을 건축하고 정

관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서울은혜교회도 지난 5월 경

기도 가평에 은퇴 선교사의 노후

를 위한 ‘생명의 빛 예수마을(예수

마을)’을 건립했다. 예배 및 세미

나 시설, 식당, 카페와 게스트하우

스를 갖추고 있다. 현재 19개인 게

스트하우스는 100개로 늘어날 예

정이다. 향후 상담 및 선교사 위기

관리센터도 세우고 상주 의료진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OMF도 한 

독지가가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2

만여평의 땅을 제공하기로 해 은

퇴 선교사를 위한 마을 건설을 추

진 중이다. 

은퇴 선교사들에겐 제2의 사역

도 필수다. 전철한(65) 목사의 경

우 한국외항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26년간 선교사역을 펼치다 2001

년 한국외국인선교회(fankorea.

org)를 설립하고 30개 지부를 통

해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고 있다. 

전 목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

숙한 은퇴 선교사야말로 국내 외

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

며 “은퇴 선교사들이 국내 사역을 

적극 개발하면 후원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문제도 어

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조언했다. 전 목사처럼 선교지

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사역을 찾

을 수 있도록 교단과 선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미션하우스도 큰 도움

=은퇴 선교사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미션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은 

웬만한 재정규모가 아니면 개교회

나 성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들

다. 그러나 은퇴 선교사들이 한달

에서 1년 정도 머물며 노후를 모

색하거나 일시 귀국했을 때 이용

할 수 있는 소규모 미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

로 성도 개인이 자기 집의 일부나 

임대주택을 미션하우스로 개방하

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백승기(63·서울 북아현성결교

회) 장로는 15년 전부터 서울 강동

구 자택 1층 59㎡을 미션하우스로 

내놨다. 선교사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방 2개와 욕실, 거실

이 있는 미션하우스에 머물 수 있

다.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 등 공

과금 일체는 백 장로가 부담한다. 

전세로 돌리면 최소 1억2000만원

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포기했다. 

백 장로는 “선교 최전방에서 뛰

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살림집의 일부를 미션

하우스로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왕이면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선

교사들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조

언했다. 

김은영(34·여)씨도 지난 3월부

터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차료 35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 선교사들에게 개

방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귀국해

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정

을 듣고 매달 선교헌금을 드리는 

심정으로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

고 등 필수 가재도구를 모두 갖춰 

놨다. 김씨는 “미션하우스는 꼭 자

기 집을 내놔야 운영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면서 “선교사를 돕겠다

는 마음만 있다면 전세나 월세로

도 충분히 미션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선교사가 몰려온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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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한교연 대표회장 선거

기감 제31차 정기총회에 상정

해외에서는 어떻게: 미 선교사들 국가·교단 차원 연금혜택 

                          은퇴자쉼터 제공은 물론 의료서비스도

한국교회, 빈틈없는 준비를: 선교지 생활 힘들어도 노후 연금 꼭꼭…

                                      귀국 후 주거문제는 한국교회가 도와야

양병희·정서영 목사 맞대결 양상

하나님의교회 포함 9곳 이단 지정 추진

애기봉 등탑 철거 엇갈린 교계 반응

130년전 맛대복음·신약젼셔… 
한글성경 희귀본 세상 밖으로

국제OC선교회 소속인 마서진(61) 선교사는 1998년 45세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선교

행정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미국 출신의 재미교포 2세다. 마 선교사는 아

직 구체적인 은퇴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은퇴할 경우 66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연금과 국제OC선교회 자체 

연금 프로그램 덕분이다. 마 선교사는 66세에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연

금 1700달러와 선교회 직장연금 1000달러 등 매월 2700달러를 받는다. 

여기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부인이 받는 연금까지 합하면 노후 걱정

은 없는 편이다. 마 선교사는 22일 “연금이 풍족하진 않지만 생활을 걱

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한국 선교사들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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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지 말라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에게 후임은 목사님 관계하시지 마세

요! 하는 말이 자주 들린다. 하기야 은퇴하든지 떠나면서 관계

할 것도 없다함도 있을 수 있으나 자기가 오래 목회하던 교회

라 그보다 더 교회를 잘 아는 이가 없을 것이다. 자기 뒤를 이

어 교회에 맞게 목회할 후임을 생각하게 됨은 있을 수 있는 일

이요, 또 자연스럽고 제일 관심 가진 일이겠는데 사실은 그렇

지를 않다. 나는 이번 부산에 잠깐 들렸는데 그런 말들을 듣는

다. 계시던 목사가 마음에 안들어 자기 같은 목사를 소개할 것

이라 한다. 생각해서 일까? 주권이 교회에 있다, 장로에게 있다

함을 나타내려 함인가? 거기 개재한 생각이 있기야 하겠지만 

좀 달구지의 삐거덕거리는 소리같이 들린다.

교회는 상회의 소속이다. 교회의 동의에 의하여 그들이 청원

대로 합법적일 때는 노회는 허락한다. 그러나 당회장은 임시라

도 노회에서 보내게 된다. 근자에는 목회자를 초청함에 신문에 

공고하여 이력서 또 설교테이프를 제출케 한 후에 서면으로 심

사하여 수십명 제출자 중에서 몇 명으로 압축하여 다시 그 중

에서 뽑는 식이 거의 상식인 듯 하다. 나는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한 가부를 말할 마음은 없다. 한 회사나 기업체에서 모집광

고 하는 식이라 할 것이다.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고 법대로 안

수받은 목사라 누구나 다 같은 자격이 있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내 교회에 맞을 분이라 해서 택하게 되는 양상이다. 

우리에게는 정이 앞서고 서양인에게는 머리가 앞선다. 가슴 

머리 어느 쪽이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다정

다감 이런 인정이 앞서게 됨으로 이성적이 못됨이 있지만 교

회는 집이라 거기는 정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내가 오래 섬겼

던, 내가 맡았던 양을 다른 목자에게 인계함에 선임 목자의 관

심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은 관계 마세요, 함이 좀 각박

하게 보인다. 나는 이 교회의 일군으로 있다가 물러가니 내 할 

일은 이로서 끝났다. 그러기에 서구에서는 아예 떠나는 목사는 

멀리 가서 그 교회출석도 하지 않음이 좋다고 한다. 좋다함보

다 몇 마일 떨어지라는 규정까지 있다한다. 가까이 있으면 후

임이 어렵다. 말썽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원로목사 제도

를 없애자는 말도 듣는다. 이제는 정의 시대는 지나가기 때문

인 듯도 하다. 기량 있는 은퇴 원로목사는 후임에게 짐되게 하

지 않을 것이요, 않아야 되기도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까

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원로가 주례해준 이가 그 자녀의 혼기가 되었다. 

나를 주례하신 노 목사님께 내 자녀도 해야 한다고 하게 될 때 

담임목사에게 의논해야지요, 어느 담임목사가 이런 말이 있는

데 ‘안되요’ 할 수는 없게 된다. 아예 이런 한계는 금을 그어놓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하니 애초에 멀찍이 떠나는 것이 좋다는 

말도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니 교회로선 나가시는 목사님은 후

임이건 교회행정에 관계 말아주세요로 못을 박아놓는 식이라

면 이해할만 한 것이다. 너무 정에만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머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청도 없다. 의례

히 교회행정을 맡은 이가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껄끄러

움이 없다. 정답게 살아 정을 더욱 돋으면서도 이제 우리네도  

이성적 삶도 있어야 할 것이다. 후임책정에 관계 마세요 말을 

듣기 전에 애당초 은퇴하면서는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노

회가 알게 될 때 전임 목사님에게 후임에 대한 자문이 올 것이

라 본다. 피차 이런 지경에서 물러가는 이와 교회와의 정이 통

하면서 껄끄러움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은퇴한지 근 20년(1997년 현재:편집자주)이 되어간다. 

아직까지 이만치 지내면서 때로 들려지는 은퇴 원로목사와 교

회간에 윤활유가 마른 것 같은 삐거덕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괴

로움이 있어 한 자 적는다. 이런 문제가 전연 없을 때, 후일에 ‘

옛날에 이런 문제도 있었군’ 하며 정형을 알리는 일이 되기도 

할까해서다.
<1997년, 4권>  

방지일 칼럼 (62)

“본대로 들은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

을 때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

었고, 무관심하고, 파괴가운데 살

고 있었다. 지난 90년 동안 누군가 

성벽을 쌓으려고 두 번이나 노력

했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

다. 그로인해 자신감을 잃고 사람

들은 모두 부정적이 되었다. 90년 

동안 그들은 그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느헤미야

는 그 때 나타난 것이며 며칠 만에 

그는 도시 전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그들을 함께 모으고 움

직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참담하게 실

패한 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의 비결은 

바로 동기부여에 있었다. 

리더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가?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을 살펴보자.

 
1. 반대를 미리 예견하라(10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당신이 "무

언가 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

군가 뛰어 일어나 "하지 맙시다"라

고 반대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

어나 "세웁시다"라고 말하면 사탄

은 "다 일어나 반대합시다"라고 말

한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다. 그들은 현상유지

status quo를 원하는데 그 말의 뜻

은 라틴어로 "엉망진창인 상태로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느헤미야

는 2:10에서, “산발랏과...”라고 말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리더 두 사

람의 이름을 거론한다. 한사람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이었

고, 도비야는 암몬족속의 리더였

다.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미리 파견대

를 보내어 누가 그를 반대할 것인

가를 알았을 것이다. 

리더십 법칙: 반대가 없는 기회

는 없다. 만일 당신이 사람을 변화

시키거나 또는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반대가 있을 것을 예견하

라.

2. 적합한 시간을 기다리라(11

절)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변화를 제시하려면 타이밍이 중요

하다. 적합한 때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11절에 "나는 예루살렘

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 3일을 머무

른 후에 나는 시작했다..."  느헤미

야는 삼일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

았고 심지어 왜 그가 그곳에 왔는

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3일 동

안 무슨 일을 하였을까? 그는 아마

도 쉬면서 오랜 여행에서 회복을 

취하며 기도하고, 계획과 전략을 

만들을 것이다

3.  현실을 먼저 파악하라

(12-16절)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밖으로 나

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밤중에 그 손실된 부분을 조사

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14절에는 너무 많은 쓰레기

들이 있어서 그는 말에서 내려 걸

어다녀야 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

는 사역의 크기를 짐작하기 시작

하고 생각한다, 

리더십 법칙: 리더는 계획을 너

무 서두르다 죽게 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좋은 리더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상황을 조사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동질이 되라

(17절)

모든 좋은 리더들은 언제나 사

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는 당신

들과 한 멤버입니다"라고 말한다. 

17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보

고 있습니다. 다 와서 우리 같이 재

건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불명예롭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 성벽

을 다시 쌓을 것이요” 식의 우월함

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무능

함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는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말

한다. 좋은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

람과 같은 동질감을 보인다. 그것

이 동기부여를 강하게 만든다. 리

더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이 일

은 나의 일도, 당신의 일도 아닌 바

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5. 문제의 심각함을 극적으로 보

여주라(17절)

17절에서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언어 그림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은 폐허가 되고, 불타고, 우리는 수

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실

의 심각성을 극화하고 있다. 왜 그

런가?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현실

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

리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소“라고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

다. 변화는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

끼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

는다. 사람들은 만족하면 어떤 것

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

로 리더가 교회나 학교, 직장, 집, 

사무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

면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

의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특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래

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

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영광

을 위해 벽을 재건합시다!"라고 말

한다. 그는 올바른 동기부여를 사

람들에게 하며 도전하고 있다. 

6.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라

(17절)

17절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

이 다 엉망입니다; 이제 성벽을 재

건합시다"라고 말한다. 그는 행동

을 요구한다. 그는 구체적인 사람

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현실적이

면서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이 좋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균형감이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파

괴되었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하

오! 그냥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

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재건합시다!"

라고 외친다. 

리더들은 현실과 이상을 둘 다 

바라본다. 그들은 현실 자체를 보

면서 또한 그 가능성을 바라본다.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

만을 보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비전 제시가일 뿐이다. 반대로 현

실을 보고 이상을 보지 않는 사람

도 리더가 아니다. 그는 회계사일 

뿐이다. 리더는 현실과 미래의 가

능성 둘 다를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릴 때 리더십이 

나온다. 

7. 개인간증으로 사람들을 격려

하라(18절)

느헤미야는 18절에서 그의 간증

을 이야기하면서 성벽재건이 하나

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확신시키

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의 마

음에 성벽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

셨고 둘째로 환경이 그를 도와주

었다고 한다. 환경이란 페르시아 

왕이 기꺼이 그를 도와주기로 한 

것을 말한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동기부

여를 하는데 왜 그의 개인 간증을 

사용했는가? 그는 리더십에 대한 

고전법칙 중의 한 가지를 알고 있

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는 사실이다. 

그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

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바로 리

더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왜 사

람들이 당신을 리더로 따라야 하

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

들이 당신의 삶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사람들이 리더의 삶 위에 계

시는 성령을 느낄 때 리더의 비전

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

래서 그것은 더 이상 리더의 비전

이 아니고 모두의 비전이 되는 것

이다.  
<끝> 

크리스천 리더십 (6)

 - 느헤미야의 리더십(4) 동기부여를 잘 하는 리더 (느헤미야 2:10-18)

반대를 예상하고 적기를 기다리며 현실 파악

동질감 주고 현실 인정시켜 구체적 반응 얻어

번역 및 요약 : 최운용 목사  (감사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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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

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

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11)”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정

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

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케냐 마싱

가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 마싱가는 비 오기 전 몇 주는 

해도 더 뜨겁고, 너무 더워서 정말 견

디기가 힘듭니다. 호수의 물도 없고, 

소가 먹을 풀도 없어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소

달구지로 1-2시간을 멀리 가서 구해 

오고, 물값도 올라 많이 달라고 합니

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덥고, 비가 많

지 않았고, 나무 잎도 다 떨어졌습니

다. 계속 기도해주셔서 힘들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케냐는…….

케냐는 치안이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은 

치안상황이 호전되었음을 감안하여 

나이로비에 발령되어있던 특별여행

주의보를 9월 30일로 해제한다고 알

려왔습니다.  

한 동안 중단되었던 국제범죄재판

소(ICC)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 우후

루 대통령은 10월 7일 네덜란드 헤이

그로 떠났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오

래 진행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무슨 일인지 2일 후에 케냐로 돌아왔

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냐를 지켜주시

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선교사 자녀학교 

학생들이 중간방학을 맞았습니다. 우

간다, 탄자니아, 수단 등에서 사역하

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매번 아이

들을 데리러 올 수가 없어 자녀들을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돌보아주

거나 한인교회 집사님이 돌보아주거

나 하는데, 12일 주일 교회에 다녀오

는 사이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집사

님 집에 총 든 강도가 왔었습니다. 물

건만 가져가고,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월요일에 학교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신학교는 은혜 중에 가르치는 일

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두 번

째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학

기에는 1학년의 4복음서와 4학년의 

비교종교학 2과목을 가르치고 있습

니다.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특히 학

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

생은 부모가 없어서 누군가 학비를 

대주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후원이 없어졌습

니다.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

생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

니다.

신학교 교장 폴 물와 목사님은 목

요일이면 학생들과 함께 신학교 주

변을 청소하며, 나무 심을 곳을 땅을 

파고 비오면 나무를 심으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신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디도 은조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들

은 모두 5명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과정 학생 16명이 9월 4일부

터 7일까지 나망가에 있는 마사이교

회에서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마사

이 소똥 집에서의 경험과 전도하여 

영혼을 구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돌

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철 울타리가 없어서 늘 

소나 염소들이 들어와 나무나 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놔두고 다닙니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걱정하고 봐주기도 

합니다. 키바에 사는 교인이 펜스를 

3개 기증해주어서 신학교이사회에서 

선생들이 거주하는 주변에 철조망을 

해주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땅에 

박고, 철망을 두르고 펜스를 조금 둘

렀습니다. 아직 펜스가 더 많이 필요

하지만 철망으로 동물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도 돈이 없지만 

저희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같

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이곳에서 어

떻게 사는지 늘 물어오고, 기도해주

기도 하고, 가끔 바나나도 사주고, 집

에서 기른 닭, 달걀, 야채들, 콩, 파파

야 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랑에 견

디기도 하는가 봅니다.

건축 

지난 편지 이후 미장이를 구하여 

바깥 부엌과 재래식 화장실을 지으

려고 했지만 아직도 일군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고, 

물도 구하기 힘들어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먹을 수돗물을 

사오는데 기다리는 줄도 길고, 너무 

조금씩 나와 1-2시간을 기다려 60리

터의 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물이 많

이 없어 절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힘

들지 않게 모든 일들이 선하게 진행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번 AIM 케냐지부에서 허

락한 신학교 식당 겸 예배실 건축을 

위한 건축비 12,000파운드를 영국으

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직 유치원 쪽 

건축이 끝나지 않아서 또 다른 건축

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기공예배를 

9월 18일에 드렸고, 돌과 모래 등 자

재들을 사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졸업식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많

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훈련원

아직 엘도렛의 선교사 학교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

원은 4월, 8월, 그리고 12월에  2주씩 

4과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잘 훈련

하고 많은 현지인 선교사들을 미전

도종족에 파송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의 마음이 시원해 지셨으면 좋겠습

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시

간을 내셔서 강의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교사대학(ECDE)은 이사회

에서 다른 학교처럼 내년 4월에 개강

하면 좋겠다고 하여 준비할 시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정부

에서 요구하는 Diploma는 23과목, 

Certificate는 24과목을 2년 과정으

로 4월, 8월, 12월에 3주간씩 공부를 

합니다. 유치원은 1월에 개강하기 위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

들, 여러 비품들을 만드는데 힘들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저희들

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아이들이 잘 아프기도 하고, 부모

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아직 어리어 

독립되어 나가는 과정에 걱정과 아

픔들이 있기도 합니다. 영적, 육적으

로 건강하게 공부와 일들을 잘 병행

해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

습니다. 힘을 더 내어 준비하는 일들

을 하나 하나씩 잘 해나가도록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일

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늘 하나님

만을 바라보고 하시는 대로 따라 나

아갑니다.

기도제목입니다.

◈ 마싱가 신학교가 계속 신실하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군들을 

길러 내도록

◈ 화장실과 부엌 건축이 잘 마쳐

지고, 교회당 및 식당 건축이 잘 진행

되도록 

◈ 선교사 훈련 센터, 유치원 교사

대학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유치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을 위해, 특히 부모

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사랑이 저희의 버팀목이 

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

든 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케냐 마싱가에서 이

사야, 이애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net

마하싸라캄 교회건축

지난 6월24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

기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 지연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했는

데 밤이면 비가 오고 낮에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어 2층까지 

큰 어려움 없이 기초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날씨를 주

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

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

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을 통해 건물만이 아

니라 저와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안전하

게 완공되며 교회된 성도들이 강건하게 서가도록 기도해 주

십시오. 

어린이 영어 수업 및 음악 수업

지난 5월부터 이장님의 요청으로 교회에서 약 10km 떨어

져있는 쿠어펙 마을과 넝캄 마을에서 영어수업을 시작했습

니다. 영어만 가르치다가 8월부터 수업 시작 전에 성경공부

를 합니다. 영어수업과 성경공부를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며 

그것을 통해 학부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

게 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중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기타와 키보드, 바이올린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업을 인도할 선생님이 절실

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역자들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방사역-차앙크르아 마을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 치앙크르아 마을에 빠르

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체증으로 식사

를 못하시던 멩 할머니는 교회 오신 첫날부터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멩 할머님의 간증으로 여러 가정이 

저희를 초청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세가 호전되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의 소식이 마을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우상숭

배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습회 및 세미나

많은 분들이 마하싸리캄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성

상 선교사님, 장층민 선교사님, 양지용 선교사님이 멀리 치앙

마이에서부터 방문하여 셀그룹 세미나를 인도해주시고 말씀

을 전해 주셨습니다. 방콕 엔젤센터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연 

선교사님이 방문하여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

습니다. YWAM 동북부지역 디렉터이신 김남현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아싸리캄 짤라씬 치앙크르마 

최유미 선교사

케 냐

선교 편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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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의 경제의 위기는 한인가정

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가정

들은 이민오면서 꾸었던 보다 윤택한 

선진적 삶에 대한 꿈을 더 이상 꾸지 

못하게 되었으며 밝은 미래를 설계하

는 대신, 당장 내일의 생존에 대해 불

안해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도박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

가정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문

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도박의 문

제는 주로 카지노를 통해서인 경우

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사회 도박문

제의 주를 이루는 불법사설도박 등

의 문제가 한인들에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사회에서 합법화 

되어 있는, 그래서 생활 깊숙이 들어

와 있는, 카지노를 통해 한인들은 보

다 쉽게, 또한 경계심 없이 도박이라

는 것을 대하게 되고 또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카지노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어있으며, ESPN에

서는 포커를 하나의 스포츠처럼 중계

를 하고, 또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 플레이어로서 프로 스포츠 선수

와 같은 일종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대학의 한 전공으로 학

문적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

에 도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특히 

카지노에서의 도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듯 합

니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같기

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의 

경우엔 힘겨운 생활의 활력으로, 기

분전환으로 생각하고 카지노의 문을 

두드렸다가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경우

가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돈을 따면 따는 대로, 잃으면 또 

잃는 대로, 일단 발을 내딛으면 앞서 

말한 힘겨운 가정경제 상황 및 그로 

인한 좌절감 박탈감 등과 뒤섞여 중

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라는 것입니다.            

사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인교

회의 지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도박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물

론 그들 중에는 정말 단순히 유흥으

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라스

베이거스에 여행갔다가 아무 생각 없

이 심심풀이로 즐겼다 할 수도 있겠

고, 이것이 중독으로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경제적인 타격 또한 없

었다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카지노 등의 

도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로소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에도, 이를 카지노 등

의 도박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말입

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카지노 등의 

도박에 대해 진지하게 경계하지 않

는 사이에 많은 한인 교인들이 이미 

심각하게 도박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

고, 아무리 돈을 잃어도 한방에 만회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가족도 

외면하고 다른 경제활동도 포기하고, 

정말 끝까지 도박을 하는 소위 도박

중독이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경제가 파

탄 나고 배우자의 도박중독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후 가정에 돌아갈 

수도 없어 개인적 삶이 망가지고 이

후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서 제외되

고 복귀도 어렵게 되고 또한 정신건

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완전히 인

생이 무너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실한 노동을 

통해 가정의 삶을 영위하고 자아실현

을 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한탕주의에 

기대어 피폐한 삶을 이어가며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는 물질만능주

의에 대한 숭배가 그 근저에 깔려 있

어 교회가 더욱 발벗고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인교회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개

입하여 교육해야 할 한인지체들의 여

러 가지 삶의 문제들 중에서도 시급

을 다투는 문제들 중 하나임을 깨달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역자들은 우선 도박에 대해 

더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더 이

상 가볍게 여기거나 묵인하는 분위기

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일

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인교회 지체들에게 도박이 하나님의 

법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신앙적 

교육과 더불어 도박의 폐해와 그 부

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대

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도박

이 초기라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중독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이것

을 초기에 진압하도록 애써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

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

키기 위한 사역 또한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들을 위한 상담전

문가를 수배하여 연결하여주고 약물

치료 등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

력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방, 초기대처, 및 회

복 등의 도박 및 도박 중독과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

박자체에 대한 확실한 경계와 더불어 

도박을 행하고 또한 특히 중독에 이

른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포용입니

다. 이 부분에 대한 전 교회적 교육 또

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도박 자

체에 대한 경계는 느슨하면서도 도박

중독자들에 대해서는 마치 상종 못할 

죄인으로 보는 경향은 완전히 뒤바뀌

면 좋을 것입니다. 

도박 자체에 대한 경계를 보다 확

고히 하되, 도박중독자들에 대해서

는 다 함께 도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당사자와 가정

이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

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

도 자아를 상실하고 마음 깊은 곳에

서부터 좌절하고 두려워 할 중독자

들에게 더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의 회복을 지지하는 공동체, 

또한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도박중독

자들의 가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

겠습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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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신자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최고 보화는 하나님

의 사랑입니다. 본 구절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성부의 불타는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증명

됐고(롬5:8) 그 큰 사랑으로 교회는 구원을 받습니

다. 자기선행, 공적, 수행, 정성으로는 하나님의 의

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때문에(because)”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에도 불구하고(despite)”

라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

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독생자의 자원

하는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순종하신 아

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

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롬5:5). 셋째, 그

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요3:16)찬418장월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의 하나님되심을 선명하게 선언합니

다. 그는 세 가지 상징어를 통해 증거합니다. 첫

째, 말씀(로고스)입니다. 필로가 말하는 무인격적

인 것과 전혀 다른 로고스로서 만물의 기초요, 창

조주요, 다스리시며, 사람과 교통이 가능한 인격

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

여주신 분,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생

명입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

십니다.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가 없으면 

생명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분리된 영

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빛입니다. 그 말

씀이며 생명인 그가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졌습

니다. 그 빛은 첫째 날 창조된 “마올(The Light)”

입니다. 태양과 구분되는 근원적 빛입니다. 그 빛

을 받은 신자는 그 세계를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

다. 그 분 중심하여 겸손히 그 분을 모시고 살아

갑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요1:1-8)찬102장화

장막절 불빛이 희미해져가는 때, 주님이 외치신 

본문은 그 자신이 장막절의 완성이란 선언입니다. 

고달픈 광야생활의 안식이 된 장막, 만나와 메추

라기 그리고 르비딤 생수는 모든 그리스도의 그림

자였음이 알려졌습니다(고전10:3). 육신의 장막은 

구원의 참 안식처가 바로 주님이시며 광야의 식탁

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며 반석에서 터진 생수도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분명히 하셨습

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성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의 의식주를 오

직 주님 한 분 안에서 구합니다, 아니 그 분을 모시

고 그 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식과 부요를 누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래와 같이 초청하셨

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둘째, 영혼(배)

문제부터 해결하셨고, 셋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넷째, 그러기에 주님께 가서 물을 마

시듯이 그 분과 그의 말씀에 연합돼야 합니다. 

생수의 강(요7:37, 38)찬200장수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첫

째, 성부에게서 소속된 자는 성자에게로 오며 성

자를 사랑하게 돼있습니다(49). 그러므로 성자는 

죄가 없으십니다(46). 둘째, 마귀는 욕심꾸러기, 

거짓말쟁이, 살인자, 진리가 없는 놈입니다(44). 

그에게 소속된 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신 성자를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

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 말을 지키

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51)는 약속

에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주로 영

접하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재 영생을 가지며 영원히 영생을 맛보

며 살게 돼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

고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갖기에 성경 한 구절을 

대할 때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

를 잡은 것처럼 나의 의지, 목적, 성향, 그리고 방

법의 그물을 말씀의 바다에 던져 때를 따라 공급

되는 은혜를 받아야합니다.

아들의 증거(요8:42-51)찬325장목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

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6:56)에 나타

난 구원이 둘로 설명됐습니다. 첫째, 이것은 구원

의 풍성함을 보인 것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후 새 삶까지를 포함시킨 것과 같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새 신을 

신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연합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 지

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주가 내 안에 내

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 안에 거

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가리키며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

에 오셔서 중심이 돼 풍성한 구원의 세계로 이끄

시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서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삶을 달리 설명한 것입니다. 이 풍

성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만 나

의 것이 됩니다. 

금 연합인 구원(요6:56)찬23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

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라”는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연장으로 보여주듯 설명하는 한 

그림계시입니다.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며 참 

만나이며 참 영생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떡 외에 물까지 같은 뜻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입니

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란 것입니다. 두 가지 약

속이 나옵니다. 첫째, 풍성한 생명을 보장하십니

다. 배고프거나 목마를 일이 전혀 없는 풍성의 약

속이고 둘째, 현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절대보장의 약속입니다. 이

것은 단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거저 주어

지는 선물입니다. 만나와 르비딤의 생수를 먹고서 

만족했다면 참 만나 참 생수를 먹고 마신 자는 더 

큰 만족이 따라야합니다. 이 영광스런 구원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갑시다.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생명이신 예수(요6:35)찬474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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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회의 선교(16세기)

마테오리치는 1599년 북경에 도착

해서 유교를 믿는 상류층 사이에서 사

역을 하였다. 1599년과 1601년에 기

록한 그의 책 “Commentari”에는 그

의 선교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616년에 포르투갈에서 온 예수회 선

교사가 680명이고 유럽에서 온 선교

사가 740명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중

국의 교육 영역에 특히 효과적이었다. 

예수회의 마지막 선교사는 1814년 북

경에서 사망하였다. 

그 외에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

니크 수도회의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

들은 조상숭배에 대한 논란거리를 가

지고 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조상

숭배를 허용하였지만 다른 로마카톨

릭 수사들은 조상숭배를 반대하여 천

주교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 교황 

피우스 12세가 1939년 조상숭배를 용

인함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고 

현재까지 천주교는 조상숭배 형식을 

허용하고 있다. 

4. 개신교의 선교(1807-1949)

중국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는 런

던선교회의 로버트 모리슨이다. 그는 

1807년 홍콩에 도착해서 성경을 중국

어로 번역하였고 1834년까지 그곳에

서 사역하였다. 허드슨 테일러는 1853

년 중국에 입국하여서 1863년 중국내

지선교회를 세우고 1905년까지 중국

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다. 모택동 

주석이 1949년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

지 중국에는 중국내지선교회 선교사

가 1,300명이 있었으며 외국인 선교사

를 모두 합하면 거의 6,000명에 가까

운 선교사가 있었다. 

중국에는 북미에서 온 유명한 장로

교 선교사들이 있었다. 북장로교회 선

교사, 존 네비우스(1829-1893)는 

1854년 상해에 들어와서 1877년 산동 

지역으로 들어갔다. 네비우스가 산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1900년 

6월 한국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자치, 자립, 자생)을 선교사

들에게 소개했다. 이 네비우스 선교정

책이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주춧

돌이 되었다. 

미국 의학박사인 존 그래스고 커

(1824-1901)는 1856년 홍콩에 들어

와서 1858년 광저우에 병원을 세웠

다. 이 병원은 중국에 초기 현대 병원

들 중에 하나이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칼빈 마틸(1836-1908)은 

1864년 산동 지역에 도착하였으며 기

독교 교육 영역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는 신학과 법학에 박사학위를 가지

고 있었으며 중국에 기독교 교육을 발

전시키는데 있어서 눈부신 업적을 남

겼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 주석이 중

국을 차지할 무렵 중국에는 1,811,100

명의 개신교 기독교인(0.67%)과 

11,470개의 교회, 48개의 신학교, 21

개의 성경학교, 18개의 기독교 종합대

학, 70개의 기독교 병원이 있었고 3백

3십만의 로마카톨릭 신자들이 있었

다. 이후로 중국 교회들은 공산주의 

아래서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였고 중

국 정부는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

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제하였다.

 

5. 근대화 속에 중국교회(1979- )

1979년 등소평 주석이 중국을 차지

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중국의 근대화

를 주장하였다. 네 가지 영역은 농업, 

산업, 교육, 국방력이었다. 중국은 자

본주의 국가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해

서 병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비

록 중국 정부가 선교사 비자를 발급하

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3가지의 긍정적인 요인이 기독교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에 나타났다.

1)중국 공산 정부는 중국 교회로부

터 서구 식민적인 선교사의 영향을 분

리하였다. 중국 교회는 외국의 지배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2)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북미, 유럽,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에 그들

의 교육을 위해 나가서 처음으로 기독

교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3)18세가 되기까지 공산주의 교육 

아래서 무신론자로 교육을 받은 중국

인들이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과 영적

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B. 중국 기독교의 고통

중국의 개신교인의 인구는 1949년 

이전까지 약 140년의 선교에도 전체 

인구의 1%를 넘기지 못했다. 1948년 

전에는 “거북이 교회성장”이라고 불

렸던 것이 현재에는 “들불 교회성장”

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

기에는 몇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

다. 

 

1. 서구 식민주의 : “서양 마귀들”

청나라(1644-1912) 시대에 거대한 

국가였던 중국은 여러 지역을 다스리

는 여러 영주들로 인해서 지방 분권화

된 국가로 변화했다. 청나라는 1860년

에서 1894년 사이에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엽에 영국의 군대

는 중국에까지 미쳐서 첫 번째 아편전

쟁(1839-1842)을 일으켰다. 1852년

에 영-불 군대는 두 번째 아편전쟁에

서 중국을 물리쳤다. 중국은 외세에 

의해서 조각으로 나뉘었다. 상해의 공

원 입구에는 “중국인과 개 입장금지”

라는 푯말이 걸리기도 했다. 

중국 중부의 양쯔강 유역은 영국 식

민 지역이었다. 중국 남부의 위난 지

역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통제되었

고 중국 동부의 산동 지역은 독일이 

그리고 중국 북부의 몽골 지역은 러시

아가 차지하였다. 외국 특히 서양의 

마귀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폭발은 

1900년에 55일 동안 베이징을 포위했

던 의화단 사건을 야기 시켰다. 의화

단은 23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130

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23,000명의 중국 기독교인을 살해하

였다. 의화단은 기독교가 서구 식민제

국의 선두주자라고 믿었다. 그래서 대

부분의 중국 상류층 사람들은 기독교

를 거부하였다. 

일본의 군대 역시 중국에 진출하였

다.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을 

한국에서 벌여서 중국을 물리쳤다. 일

본 군대는 1918년 만주와 시베리아를 

침공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

하였으며, 1937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 끝난 1945년까지 중국을 침공하였

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당시에 기독교

를 포함해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외

세와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 대통령

의 수하에 비리 공직자들을 대적하고 

모택동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역사

적 이유이다.
<계속> 

   140년간 1% 선교 ‘거북이 교회성장’ 비해 현재는 ‘들불 교회성장’

중국 근대화는 교회와 서구식민적 선교사 영향 분리로 긍정적 결과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2)
먼저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선교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안한 인도차이나 

소승불교의 인도차이나는 70년대 이데

올로기의 충돌 때 공산화되고 말았다. 그

러나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보는 공산 

이데올로기는 불교를 박멸하는데 실패했

다. 폴 포트는 많은 중을 죽였지만 불교는 

죽이지 못하고, 지금은 도리어 불교가 “방

어적 공격”의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인도

차이나는 공산주의와 불교가 함께 기독교 

선교를 거부하고 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미얀마는 불 축제

의 기간으로 절은 물론 상점들과 가정집들

까지 촛불을 밤새도록 켜 놓는다. 절 주변

에는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밤에는 불꽃을 

공중에 띄우고 축포소리가 요란하다. 이 

행사의 유래가 흥미롭다. 석가모니가 천국

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길

이 너무 어두워 사람들이 불을 밝혀준 데

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지성인 중은 석가모니가 신

이나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만 현대불교는 많은 신을 섬기고 빌기도 

한다.  

1. 인도차이나의 불안한 정치와 사회 

인도차이나의 불안한 정치와 사회가 도

리어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맥가브란 교수가 말한 이론과는 정

반대다. 맥가브란은 정치와 사회상황이 불

안하고 혁명적 상황이 되면 복음을 잘 받

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즉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80년대 후반 동

구권에서 일어난 혁명은 기독교를 부흥시

켰다. 한국은 60년대 사회, 정치 혼란 중에

서 기독교가 성장했다. 60년대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불교나 유교나 다른 전통문화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인도차이나 국가들도 정치 사회 경제

가 불안하다. 왕을 신격화시켰던 소승불

교 국가들에서는 과거 왕이 절대 권력자

였다. 왕은 전 우주의 왕이고 신이였다. 왕

의 취임식은 “신-왕”(devajarga)의 선포였

다. 캄보디아 전문가 찬들러에 의하면 캄

보디아 백성들은 한 번도 주인 노릇을 한 

적이 없고 이웃 “악어”(태국)와 “호랑이”(

베트남)의 샌드위치 나라로 고난만을 당했

다고 말한다. 

 
2. 왕정정치에서 군부정치로  

미얀마는 절대왕권이 영국의 식민지배

로 일찍 무너졌고, 베트남, 라오스 역시 공

산정권의 등장으로 무너졌다. 캄보디아는 

왕국이지만 “훈센의 천하”이다. 태국 왕은 

신격화되고 있지만 군부통치로 돌아섰다. 

대부분 군부일인통치(캄보디아) 혹은 “교

대통치”, “집단지도체제”이다. 청년들과 지

식인들의 저항은 이미 과격한 데모로 나

타나고 있다. 사회혼란과 경제쇠퇴의 징조

가 보인다. “아노미” 현상이 높아지고 있

다. 동남아에서 청년들의 민주화의 욕구는 

도리어 선교사를 추방하는 결과로 발전한

다. 정치가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정

의와 민주화 바람을 차단하려고 외부의 비

판 언론을 차단한다. “타임지”가 종종 판매

금지를 당할 뿐 아니라 선교도, NGO도 경

계의 대상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

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환영

받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기도정

보”(Operation World)에 의하면 미얀마 

군부는 기독교를 “C”바이러스로 보고, 지

난 10년 동안 3,000개의 교회당을 불태웠

다고 한다. 

 
3. 불안한 연방국가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다인종, 다언어, 다

종교 국가다. 완전한 연방국가는 민족국가

(nation-state)이다. 인종과 종교가 평등한 

입장에서 연방국가가 될 때 정치적 안정을 

가지는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특

정 종교나 특정인종 중심의 연방국가는 결

코 평화로운 연방국가가 될 수 없다. 연방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 동

남아는 서구로부터 경제나 문화는 배우지

만 정치제도는 배우지 않는다. 

한 일본인 학자는 동남아시아가 연방정

부를 세우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동남

아는 민족국가를 외치면서도 정교분리를 

하지 않고 자기 종교와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연방제를 시행함으로 다른 인종

들도 자기 종교와 인종의 정체성을 내세운

다는 것이다. 동남아의 정치 현실을 바로 

지적하였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은 소수종족 문제가 

심각하다. 미얀마에서 미얀마 족에게 전도

하면 기독교는 카렌족, 카친족, 친족 종교

라며 거부한다. 카렌족들은 다수가 기독교 

신자이면서 미얀마어를 거부하고 영어와 

카렌어만 사용한다. 3백만 인구 중 5만 명

이 총을 든 가장 강력한 저항 종족이다. 심

지어 해방신학이 이들 침례교회에 큰 영향

을 주고 있다고 저드슨교회 버마인 당회장

이 아쉬워하는 것을 들었다.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